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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서 지구온난화현상을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는 삶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전 
지구적 강조점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리교육은 다양한 지리적 현
상에 대한 문제 대처 능력을 기르는 교과로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지구온
난화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사후가정사고의 두 유형인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이다. 사후가정사고란 “만약 ...
했다면(또는 하지 않았다면), ...했을 텐데”와 같이 어떤 사건 이후에 실제와 
다르게 일어나지 않았던 대안적인 사건들을 정신적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결
과의 비교 방향에 따라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실제 결과보다 더 나은 대안
을 상상하는 것이고,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실제 결과보다 더 나쁜 대안을 
상상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현실과 대안과의 대비효과를 통해 상
향적 사후가정사고는 부정적인 감정과 미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가 
유발되며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된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 및 
행동의지를 향상시킬 것이라 가정하고, 하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지구온난화
에 대한 긍정적 감정 반응과 극복의지를 유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과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통제 집
단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하였다.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은 
지구온난화 피해 사례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를 
찾아 적었으며, 만약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 현재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
해보았다.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은 지구온난화 적응 사례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지구온난화를 이용한 좋은 점을 적었으며, 만약 지구온난화
현상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보았고, 통제 집단
은 지구온난화에 관한 지문을 읽었으며 간단한 확인 문항에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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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보다 긍정적인 감정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지구온난화 극복의지에 있어
서도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및 
통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가 유발하는 긍정적인 감정이 극복의지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에 있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및 통제집단에 비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 요소에 있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상향화 되어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 인식 수준에 있어서
도 부분적이지만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의지에 있어서도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및 통제 집단에 비해 부분적으로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자유서술 문항의 응답에서도 이와 일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각기 다
른 요소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지구온난화 교육에 있어 교육적 목적에 따른 유형별 사후가정사
고의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적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구온난
화 교육에 있어 적응의 중요성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지구온난화 적응이
란 손해를 감소시키거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조정하
는 것으로 순응과는 달리 생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두 전략인 완화와 적응은 상충되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
인 관계로 앞으로 보다 균형 있는 연구와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요어 : 사후가정사고, 지구온난화 완화와 적응 전략, 감정적 반응, 문제 
인식 수준, 심각성 인식, 극복의지, 행동의지
학  번 : 2016-2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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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t is not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that survives,
nor the most intelligent that survives.
It is the one that is the most adaptable to change.
(살아남는 건 가장 강하거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 Charles Robert Darwin(1809-1882) -
  지구온난화가 단순한 신기루 현상이 아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주요 사
안으로 떠오르면서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간 인류는 급격한 기온 상승과 예상치 못한 가뭄, 태풍, 홍수와 같은 기
후변화에 대해 온실가스를 감소시켜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주력하였지만,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 의해 설립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14년 5차 보고서를 통해 온실기체의 배출이 0으로 수렴될지라도 이미 배
출된 온실기체로 인한 기온상승이 수세기 동안 회복될 수 없는 비가역적 성
격을 지닌다고 발표한 바 있다(기상청, 2015). 따라서 온실기체 배출에 대
한 완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은 공영되어야 할 전 지구적 강조점이며, 
특히 이 영향을 더욱 크게 직면하게 될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지구온난화
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고,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와 관심을 보여 
왔으나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정책과 교육의 방향은 주로 지구온난화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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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이재준․최석환, 2009; 조성흠 외, 2014; 황인
창․김대수, 2016).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교
토의정서를 채택하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농도가 위험한 수
준에 이르지 않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촉구해 왔으며(권원태, 2005), 이어 
2015년 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에 발효될 신 기후체제로 파리
협정을 채택하고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규정하였다(한국환경공단, 2016). 이에 우
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각 기후체제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저탄소녹생
성장기본법(법률 제9931호)」,「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의 정책을 제
정하여 이행해나가고 있으며(환경부, 2019. 4.), 이와 함께 교육계에서도 지
구온난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행동의지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연구는 대부분 일정 횟수의 지구온난
화 교육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또는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행동․실천 의지의 
개선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수행되었는데, 대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완화 
행동을 주요 연구 내용과 목적으로 다루고 있다(김동렬 외, 2008; 김용근․김
정인, 2008, 최혜숙 외, 2011; 박현철․홍승호, 2013). 이와 같은 국내외의 
전반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
식 및 심각성 인식 정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정해련, 2013; 길영재 
외, 2014) 이러한 인식조사는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완화에 중점을 둔 것이
었으며 국내 최초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정윤지․하종식(2015)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민들은 완화에 비해 
적응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적응과 변화를 요하
는 이상기변 현상의 발생이 더욱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상 현상의 발
생은 주요인으로 추정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 교육의 필요성을 배가시
키고 있는데, 전 세계적 노력을 통해 앞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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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더라도 지금까지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가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
로 돌아가기까지 기후변화는 수십 또는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
로 예측되기 때문이다(박천규, 2008). 실제 2006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전 
지구의 평균기온은 1850년에서 1900년까지의 평균에 비하여 0.87℃의 상승
폭을 보였으며(기상청, 2018), 특히 우리나라 6대 도시의 평균기온은 세계 
평균의 2배가량인 1.7℃ 상승하였다. 그 여파로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영향
을 직접적으로 느낄 정도로 사상 최고(最高)의 여름 폭염을 맞이하고 있으
며(연합뉴스, 2018) 고온과 사막화로 인한 황사 및 미세먼지, 폭염 스트레
스 등은 온열질환과 심혈관질환 및 정신질환과 같은 건강문제의 위험을 증
대시키고 있다(BMI 포커스, 2012). 또한 지구온난화현상은 쌀, 채소, 과일
과 같은 식량수급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류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구
온난화의 기온 상승이 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다수의 연
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Ohe et al., 2007; Krishnan et al., 2007; 신
덕하․박주현, 2015), 2090년에는 우리나라 사과인 ‘후지’, 배 ‘신고’, 복숭아 
‘장호원황도’ 등 낙엽과수의 대부분도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문영일 외, 2013; 손인창 외, 2015; 한현희 외, 2015). 
더불어 수온 상승,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등으로 변하고 있는 해양생태
계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물이던 명태는 이
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보기 힘든 어종이 되었으며 그 외의 한류성 어종도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다(Kim et al, 2014; 엄기혁 외, 
2015). 이밖에도 지구온난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으
며 지구시스템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모든 문
제는 결국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의 존속과 다양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
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기후변화에 대
한 대응으로 적응과 완화의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Wilbanks et 
al., 2003),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15년 채택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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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을 완화와 동등하게 역설하고 협정 
당사국에게 국가적 적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김홍균, 2017).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
에 이어 현재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을 진행 중이며(국
가기후변화적응정보포털, 2019. 2.),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대책을 기반으로 
국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종합적 대응 전략을(황인창․김대수, 2016), 
환경부(2017)에서는 지역단위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성
과 보고회 등으로 적응목표를 구현해나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역으로 환경의 변화를 이용하기 위한 각 분야별 연구의 수요 역
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기상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다각도의 과학적 
관측과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내 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한 안보체계 마련, 벼 
품종개발 연구 지원, 병해충과 외래 질병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라는 적응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남영식 외, 2012) 심교문 외(2008)는 농작물 
경영방식의 변화나 기후조건을 고려한 파종방식, 농작물 품종 개발 등의 생
산 대책을 강구하였고, 최근 국내의 과수농가에서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
회로 삼아 레몬, 키위, 오렌지 등의 아열대 및 열대 과일을 재배하고자 하
는 시도도 확대되고 있다(곽태식 외, 2008; 지성태 외, 2018). Mora et 
al.(2009)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생산량이 급감한 어종에 대해 어획제
한을 하여 자원량을 회복시키는 ‘자원관리형 어업’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환경배려형 양식’을 제안하였으며 엄기혁 외(2015)는 안정적인 어획량 확
보를 위해 어업생산에 대한 사전 예측과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기정사실화된 지구온난화현상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계의 연구가 발 빠르게 수행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적응에 대한 인
식과 변화는 연구자나 이해 당사자만의 노력을 넘어 학생과 일반인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시급한 현안이다.
  지구온난화현상의 영향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우리 
모두를 직접-당사자의 처지에 놓이게끔 만든다. 따라서 누구도 예외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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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교육내용에 지구온난화 적응에 관한 요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찬국․최돈형(2008)은 국내 기후
변화 교육의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완화 교육뿐
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파급 효과를 회피하거나 유익하게 활용하는 등의 적
응을 위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윤순진(2009)은 국
내외 학교에서의 기후변화교육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완화 및 적응
활동의 내용을 마련하여 이를 실천으로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
다. 그러나 조성화 외(2013)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기후변화 관
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
구하고 적응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
후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완화의 내용이 2배 이상 포함
되어 있어 아직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이 균형 있게 다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김선미․남영숙, 2016). 지구온난화 적응에 관한 교육연구 역
시, 드물게 기후변화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한 국외 연구와(Bofferding 
and Kloser, 2015; Rumore et al., 2016) 연구 내용에서 기후변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적응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방식의 국내 연구를 찾아볼 
수 있지만(우정애․남영숙, 2012) 지구온난화 적응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연
구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대응 교육의 편중현
상이 반영된 듯, 지구온난화 적응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정윤지․하종식(2015)에 따르면 특히 일반국민들에 있어 지구온난화 
적응 및 관련 정책 등의 국가적 노력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적응 사례에 있어 각기 다른 방식의 
사고과정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향상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고방략은 사후가정사고의 
두 유형인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이다. 지구온난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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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을 위한 행동 실천은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부터 출발한다. 문제 인식은 상황에 관한 다소 부정적인 감정과 동기에서 
발생하며, 궁극적으로 ‘(잘못하지 않으려면 또는 더 잘하려면)해야 한다.’와 
같은 행동의지를 자극하여 실제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상향적 사
후가정사고는 부정적인 감정과 미래 행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므로 이와 
같은 문제 인식과 행동 의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한다. 반면, 지
구온난화 저지 행동을 위한 정의적 측면을 발달시키거나 지나치게 문제 인
식 수준이 높아 실패감이 누적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와 같은 극복의지
가 필요하다. 이는 부정적인 난관 하에서도 긍정적인 감정 반응을 통해 함
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하향적 사후가정사고의 경우, 긍정적인 감
정 효과가 이러한 극복의지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을 통해 각기 동기와 감정에 있어 교환효과를 지니는 두 유형의 사후가정사
고 효과를 확인하고 지리 교육에 사후가정사고가 어떠한 교육적 도움을 줄 
것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배제하였던 지구
온난화 적응 행동을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행동의지에 포함하여 측정함으로
써 지구온난화 적응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
도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현장 실험을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황 및 지구온난화 교육 상
황을 알아보고 본 연구에 활용할 지구온난화 적응 사례를 추출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교육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사후가정사고의 유형에 대
해 조사하고 그 중 활용 가능성이 높은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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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고를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실험 전인 2018년 10월 15일~10월 19일에 1차 예비 실험이 있었으
며, 그 이후 수차례의 예비 실험과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까닭은 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6학년은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s period)에 해당하는 아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여
러 요인에 따른 개인차는 있으나, 대다수의 6학년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
는 구체적 조작기에 도달한 아동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실제 행
동 이전에 상상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사물을 인과관계 속
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매우 논리적인 사고의 체계를 갖춘다(이항재․최민수, 
2004). 둘째, 6학년은 Lane and Shwartz(1987)가 제시한 감정의 경험 발달 
모형에서 형식적 조작(formal operational) 수준에 해당하는 시기로,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글의 관점에서 
상황을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셋째, 초등학교 
6학년 교육내용은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기후변화에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다른 학년 군에 비하여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에 대해 많이 접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로 간주하였다(김선미․남영
숙, 2016).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6학년 학생을 실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실험은 2019년 4월 22일~4월 26일에 서울 H 초등학교 6학년 8학급
의 총 16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각 학급에서는 상향적 사후가
정사고 처치 집단,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통제 집단의 세 집단으
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이후 불성실한 응답이나 오답 및 무응
답의 경우는 제외되어 총 145명(남자 72명, 여자 7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 
되었다.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은 지구온난화 피해 사례에 대한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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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를 찾아 적었으며, 만약 피해를 막을 수 있
었다면 현재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보는 과정으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하였다.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은 지구온난화 적응 사례에 대한 텍
스트를 읽고 지구온난화를 이용한 좋은 점을 적었으며, 만약 지구온난화현
상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보는 과정으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하였다. 통제 집단은 지구온난화에 관한 지문을 읽었으며 
이후 간단한 확인 문항에 응답하였다. 두 처치 집단은 처치 활동 후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간단히 서술하였으며, 이후 세 집단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생
각에 대한 자유서술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10문항의 설문 문항
에 응답하였다. 모든 실험 과정은 사전에 실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이루
어졌으며 실험 전 세 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에 대
한 인식과 태도를 묻는 사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현장 실험 이후 설
문지를 수합하고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 23.0을 사용하여 설문 응답을 
통계 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명확
하게 하고자 한다. 첫째, 종속변수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서술
하는데 있어 타 선행연구들처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용어를 혼용하
였으나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실험지에서는 명확하게 ‘지구온난화’라는 용어
만을 사용하였다. 노성종․이완수(2013)는 공식적인 언론 보도나 비공식적 일
상생활 등에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미국 환경보도국(EPA, 2012)의 정의를 인용하여 ‘기후변화’
는 기상패턴의 지속적 변화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지구온난화’는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의 표면기온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정하였다. 또
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메시지 프레이밍 실험을 통해 ‘지구온난화’ 
프레임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지구온난화/기후변화에 대한 예방 행동 의
향과 태도를 고양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노성종․이완
수,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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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와의 어휘 혼용에 의해 조사의 본질이 어긋나지 않도록 실험지 및 
설문지에 사용되는 단어를 모두 ‘지구온난화’로 통일하였다. 둘째, 종속변수
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완화뿐만 아니라 적응에 
대한 개념을 포함시켰다. 이 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거
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피해
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IPCC, 2007). 지구온난화 적응에 대한 내용은 선행연구 또는 이전의 지구
온난화 교육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라는 개념에서 배제되어 완화의 
내용만 다루어졌거나 다소 드물게 제시되었던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
구온난화 적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를 완화와 적응
의 두 측면에서 보다 균형 있게 다뤄보고자 하였다. 
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Ⅰ장에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현상에도 불구하고 현상의 완화에만 치중되어 있는 교육과 정책의 실
태를 밝히며 지구온난화현상의 적응 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또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를 제안하고 본 연구의 진행 흐름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지구온난화 현황 
및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구를 알아보고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과 이
에 대한 교육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지구온
난화에 대한 태도, 즉 감정적 반응, 극복의지, 문제인식, 행동의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
안으로 사후가정사고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사후가정사고의 개념과 유형
에 대해 알아보고 선행연구 고찰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가정
사고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예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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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다룬 이론적 배경을 통해 예상한 사후가정사고의 효
과를 적용하여 네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Ⅳ장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와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 연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
였다.
  Ⅴ장에서는 연구를 실시한 후 나온 결과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실험 전 
이루어진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을 통해 세 집단이 동일 집단임을 확인
하였으며 이어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사후가정사고 유형별 처치에 따른 참
여자의 반응 차이를 살펴보고 그 까닭을 추론해보았다.
  Ⅵ장에서는 분석된 연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지구온난화 교육에 







  사후가정사고(counterfactual thinking)는 “만약 ...했다면(또는 하지 않았
다면), ...했을 텐데”와 같이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았던 대안적인 사건들을 가정하는 것으로(허태균, 2002), 
실제 결과와 대비되는 가상적 상황이 과거에 일어난 경우를 상상해 보는 것
이다(Epstude and Roese, 2008). 사후가정은 주로 “만약 ...한다면”에 해당
하는 조건 부분과 “...했을 텐데” 또는 “...할뻔 했다.”라는 결과 부분으로 구
성된 조건적 명제의 형태를 지니는데(Roese, 1997; 허태균, 2002), 어떠한 
사실적 결과를 계기로 비롯된 사후가정사고는 조건부분에 해당하는 선행사
건을 반대로 전환시켰을 경우 달라질 결과를 평가하는 정신적 표상이다
(Roese, 1997).
  사후가정사고에 대한 초기 연구는 연구자가 사후가정사고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키기보다 어떠한 사건을 제시하거나 회상하도록 한 뒤 마음속에 떠오
르는 사후가정사고의 자동적인 인지과정에 더욱 비중을 두었다(Kahneman, 
1995; Roese, 1997; 허태균, 2002). Roese(1997)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사후가정사고의 생성 과정을 활성화와 내용이라는 두 단계로 구분
하였다. Roese(1997)에 따르면 활성화 단계란 내용 단계 이전에 발생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사후가정사고의 생성 여부를 나타내며, 이후에 나
타나는 내용 단계는 수많은 선행사건 요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요 결과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활성화 단계에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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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고가 발생하면, 내용 단계에서는 인지적 조작을 통해 실제 사건의 내
용을 변화시키게 된다.
  사후가정사고의 생성을 활성화와 내용의 두 단계로 구분한 Roese(1997)
의 연구는 사후가정사고의 생성에서 각 단계가 독립적으로 다른 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특히 전환성(mutability)의 개념
과 연관되는데, 정신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경험의 속성도 있지만, 어떠한 경
험의 속성은 정신적으로 불변하거나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주로 사후가정사고를 떠올릴 때 비교적 전환되기 쉬운 대상을 선택하여 자
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Kahneman and Miller, 
1986). 따라서 사후가정사고가 더 쉽게 일어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사후가정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 단계에서 첫째, 일어난 
사건의 결과로 느끼는 “정서가(valence)”1)의 영향을 받는다(Roese, 2005). 
사람들은 주로 긍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
키는 결과를 보았을 때 사후가정사고를 쉽게 떠올린다(Markman et al., 
1993; Davis et al., 1995; Sanna and Turley, 1996; Roese and Hur, 
1997; Roese and Olson, 1997; Roese, 2005). Schwarz(1990)와 
Taylor(1991)는 이에 대해 부정적 정서 자체가 유기체의 문제나 위험 신호
를 의미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후가정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실제 사건에 대한 사후가정적 대안에 대한 “근접성(close 
counterfactuals)”의 영향을 받는다(Kahneman and Varey, 1990). 이는 어
떤 사건에 대해 대안이 실제 결과와 비슷한 경우 사후가정사고가 더 쉽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Johnson, 1986; Kahneman and Varey, 
1990; Beck and Guthrie, 2011). 즉, 실제 결과와 근소한 차이로 바뀔 뻔
한 대안이 있는 경우 그 대안을 더 쉽게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
후가정사고의 내용 단계에서는 선행사건의 “정상성(normality)”의 영향을 받
는다(Roese and Hur, 1997). 정상성이란, 실제 결과보다 앞서 일어난 선행
1) 이 용어는 허태균(2008)에서 "정서가"로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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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정상적인 사건에 비해 예외적이었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사후가정사
고는 정상적인 선행사건보다 예외적인 선행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더 자주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Kahneman and Miller, 1986; Sanna and Turley, 
1996; Roese and Hur, 1997). Miller and Mcfarland(1986)는 참가자들에
게 편의점에서 강도를 만나 총기 부상을 입은 희생자에게 보상 금액을 정하
는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일상적인 경로로 편의점에 방문한 희생자보다 비일
상적 경로로 편의점에 방문한 희생자에게 더 많은 보상 금액이 책정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들은 정상적인 선행 행동보다 비정상적 선행 행동이 더 
대안을 상상하기 쉽기 때문에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따라서 이 과제에서
도 더 큰 동정심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선행 행동의 발단
이 자신에게 있는 경우와 타인에게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사람들의 동정심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했는데 이 둘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는 점을 확
인하였다(Miller and Mcfarland, 1986). 위와 같은 선행사건의 정상성에 관
한 기존 연구에서 허태균과 한성열(2000)은 정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구
의 개인주의적 시각에 맞춰져 있었음을 발견하고, 집단주의적 관점이 우세
한 동양에서는 집단의 행동과의 일치성이 정상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는 문화적 차이에 근거한 관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서가, 대안
의 근접성, 선행사건의 정상성은 사후가정사고의 전환성을 높임으로써 사후
가정사고를 보다 용이하게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교육 
내용 구성 단계에서 잘 고려된다면, 사후가정사고가 보다 교육적 목적에 적
합하고 수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 사후가정사고의 유형
  사후가정사고의 유형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사후가정사고는 
결과의 비교 방향에 따라 현실보다 더 나은 대안을 상상하는 상향적 사후가
정사고와 현실보다 더 나쁜 대안을 상상하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로 나뉜다
(Markman et al., 1993). 또한 사후가정사고의 구조에 따라 현실을 변화시
키기 위해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추가형 사후가정사고와 현실을 변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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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새로운 요소를 삭제하는 삭제형 사후가정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
(Roese and Olson, 1993). 마지막으로 사후가정사고의 초점에 따라 자기의 
결정에 초점을 둔 자기 중심 사후가정사고와 외부 요인에 초점을 둔 외부 
중심 사후가정사고로 구분한다(Roese and Olson, 2014).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된 사후가정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또한 본 연구에
서 다루고자 하는 유형은 결과의 비교방향에 따른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이다.
  사후가정사고는 선행사건으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일어나는 조건문의 형
식을 지니므로 인과관계 추론을 포함한다(허태균, 2002). 사람들은 이러한 
정신적 추론 과정을 통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대안적 사건의 인과를 파
악한 뒤 이를 실제 결과와 비교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비효과(contrast 
effect)가 일어난다(Roese, 1997). 즉,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대안적 사건과 
비교하여 실제 사건의 결과가 더 낫거나 더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람들
은 각각 다른 감정과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사건보다 더 나쁜 대안적 사건을 상상하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상대적으
로 실제 사건이 더 나은 상황이므로 기쁨, 만족, 안도와 같은 긍정적 감정
을 유발한다(Markman et al., 1993; McMullen, 1997). 반면, 실제 사건보
다 더 나은 대안적 사건을 상상하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한 경우, 부정
적 감정이 유발되지만 한편으로 긍정적인 동기와 미래 행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Markman et al., 1993; Sanna and Turley, 1996; 
Roese, 1997; Roese and Hur, 1997). Markman et al.(1993)은 참가자들
에게 블랙잭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도록 하여 그들이 결과를 패배라고 인식
했을 경우와 다음 경기가 남아있다고 여기는 경우에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안도의 감정을 주지
만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는 것을 밝혀냈
다. 사후가정사고를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한 Roese(1994)는 세 가지 실험을 
통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의 정서적 기능과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의 미래에 
대한 준비 기능을 검증하였고 사람들이 이 기능을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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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행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특
히 Roese(2005)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불러일으키는 후회의 유용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은 대부분 단기에 사라지므로 결론적으로 고
통보다는 개인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
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일어났을 수 있는 보다 좋은 상황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제공하며 또한 개선된 상황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지구온난화 적응 과제를 제
시했을 때 하향적 사후가정 사고를 하는 참여자는 긍정적 감정을 느낄 것으
로 가정하였다. 반면 상향적 사후가정 사고를 하는 경우 부정적 감정을 느
끼지만 이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각으로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 인식
으로 연결되고 결국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대한 행동의지가 향상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이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사후가정사고에 대한 연구
  사후가정사고에 대한 연구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
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활용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윤서원․이희경
(201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게 한 뒤, 이러한 
경험의 부재 상황을 상상해보도록 하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를 처치한 집단
과 사실적 사고 집단 및 통제 집단을 비교한 결과,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조
건의 집단이 유의하게 더 높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으며 긍정적 정서와 삶
의 만족도 역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유사하게, 
신재현 외(2016)는 국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긍정적인 경험과 인
간관계를 떠올린 후 이의 부재 상황을 상상하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통
해 조직시민행동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김이삭․
김동일(2017)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123명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친밀
한 관계경험을 통한 삶의 의미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는데,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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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관계경험을 서술하고 이의 부재를 상상하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한 
뒤, 친밀한 관계경험의 중요성과 이점을 떠올리도록 하여 의미부여를 한 사
후가정의미부여 집단은 사후가정사고만 한 집단과 의미부여만 한 집단 및 
비교집단보다 삶의 의미수준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는 사후가정사고에 의미부여 활동을 접목시켰다는 의의가 있으며 상담 
시 내담자가 긍정적인 경험에서 바로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보다 하향적 사
후가정사고를 통해 이러한 경험의 부재 상황을 상상한 뒤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 더욱 삶의 의미를 명료화시키는데 있어 효과적임을 알려준다. 또한 
Wang et al.(2017)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높은 기대치의 여행에서 결
과가 실망스러운 경우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와 하향
적 사후가정사고, 또는 아무런 사고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세 집단 
중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를 거친 참여자들이 보다 여행지에 대한 태도가 긍
정적으로 개선되었음을 검증하였다. 반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를 활용한 연구도 있는데, Krott and Oettingen(2018)은 참가자
들이 자신의 인생을 더 좋게 바꿀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상향적 사후가정
사고를 한 뒤 한 집단에는 계속해서 대안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탐닉하도록 
하고 나머지 한 집단은 이것을 이룰 수 없었던 현실적 장애에 대해 생각하
도록 하여 후자의 경우 실망감 등의 부정적 정서가 완화되는 것을 밝혀냈
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보다는 상향적 사후
가정사고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데(Roese, 2005), 이 연구에서는 연속적으
로 현실적 한계를 생각하는 행위가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저지하는데 효과
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앞의 연구와 같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지닌 정서적 이익은 즉
각적이고 단기적인 반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장기적인 행동변화를 돕는 
동기유발의 효과를 지닌다. 이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후에 얻는 부정적 정
서가 오히려 다음 수행을 준비하게 되는 동력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미
래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향적 사후가정사
고 효과를 포함한 연구 역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영호․황진(20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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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목의 운동선수 194명을 대상으로 승리했던 경기와 패배했던 경기
를 회상하도록 한 결과로, 승리 상황에서는 종목과 상관없이 약 80%의 선
수들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하였으며 패배 상황에서는 상향적 사후가정
사고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승리 상황보다는 상대적으로 하향적 사후가정사
고도 많이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실험을 통해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
리 승패가 결정된 상황에서는 두 경우 모두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하는 참
가자가 비교적 만족감이 더 높았음을 확인하였으며, 회피적인 성향의 하향
적 사후가정사고보다 미래 준비적이고 발전적인 성향의 상향적 사후가정사
고가 정서적으로 더욱 만족감을 준 것으로 해석하였다. Stoeber and 
Diedenhofen(2017)은 개인의 성향 중 완벽주의 성향과 사후가정사고의 관
계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동
료와 함께 한 그룹 프로젝트의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의 시나리오를 제시하
여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 경우 자기 개선을 목표로 하고, 반면 사회 지향적 완벽주의는 하향적 사
후가정사고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기분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밝
혀내었다. 허태균(2001)은 78명의 Northwestern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게임을 통해 사후가정사고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이 연
구에서 적을 공격하며 파괴해야 하는 향상동기조건을 지닌 집단과 자신을 
보호하며 방어해야 하는 예방동기조건을 지닌 집단은 각각 컴퓨터 게임을 
완료한 후 무작위로 긍정적 결과 문구 또는 부정적 결과 문구를 제공받았는
데,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향상동기보다 예방동기에서 더 많은 하향적 사
후가정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예방동기보다 향상동기에서 더 많은 상향적 사
후가정사고를 발생시켰다. 허태균(2001)은 이를 통해 동기특성과 사후가정
사고의 특성이 일치할 때 수행결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역설하였으며 
이어 2002년 사후가정사고의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사후가정사고의 개념을 
국내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인태(2018)는 이를 발전시켜 기존에 심리학과 
관광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사후가정사고를 도덕교육 분야에 적용하
여 이를 윤리적 성찰 기제로서 조명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추가형 사후가정
사고는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동기가 좌절되었을 때 활성화되고, 상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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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가정사고는 향상동기에서 주로 활성화되므로 이들은 비도덕적이었던 과
거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할 때 또는 도덕적 행동을 권장할 
때 책임감과 죄책감 등을 일으킬 것이라 제안하였다. 또한 삭제형 사후가정
사고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원치 않는 결과를 예방하려는 동기가 좌절되
었을 때 생성되며,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예방동기와 관련된 상황에서 주
로 발생하므로, 이 둘은 ‘감사’의 정서를 통해 현재의 만족스러운 도덕적 삶
을 유지하거나 도덕적 금지 행동을 예방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
상하고 사후가정사고를 적용한 교수학습모형을 제시하였다. 박영주(2012)는 
미술수업의 도입 시 학생들이 과거의 실수를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문장을 
통해 회상하도록 하여 아이디어를 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수업 중 실수
를 한 경우에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문장을 적용한 미술수업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사후가정사고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생각이며 간단한 문
장으로도 쉽게 유도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
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소비심리학이나 스포츠 심리학과 같은 
심리학 분야나 관광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교과 교육 분야에서는 사
후가정사고에 대한 실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
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의 긍정적 정서를 확인한 경우는 많았지만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의 미래준비기능을 입증하거나 활용한 경우는 드물다. 이에 대
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동반하는 부정적 정서가 교육에 있어 바람직하
지 않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미래 행동으로의 동기유발을 측정하
기가 난해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교육의 경
우, 행동의지를 함양하기 위한 기저에는 문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나 우려
와 같은 부정적 정서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Roese(2005)는 상향
적 사후가정사고가 발생시키는 부정적 정서는 단기적으로 발생한 뒤 사라지
며 미래에 대한 동기로 대치될 것이라 보고 그 교육적인 효과를 강조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긍정
적 감정 반응과 극복의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며,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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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식과 행동의지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고, 이를 지구온난화 지문 읽
기 활동을 한 통제 집단과 차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2. 지구온난화
1) 지구온난화 현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란 지구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
시키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의 함량이 변하여 태
양으로부터의 적외선 흡수량이 증가함으로써 점차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대기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단파 복사에너지
는 통과시키고, 지구로부터 내보내는 장파 복사에너지는 흡수한 뒤 다시 방
사하여 마치 온실처럼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 현상인 온실
효과(greenhouse effects)에 이상이 생기며 발생한다(최석영, 1998). 이러한 
온실효과는 <그림 Ⅱ-1>과 같이 본래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
건을 형성하여 왔으나 화석연료의 연소와 삼림제거 등의 인간 활동으로 인
해 자연적 온실효과가 심화되며 결국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Somerville et al., 2007).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1997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
토의정서에 따르면 감축 대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6)의 
6가지로, 이러한 가스의 발생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과 쓰레기 매
립 등 주로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밀접한 연관을 지니며 현재도 그 비
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환경부, 2000).
  매 시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인간의 
- 20 -
<그림 Ⅱ-1> 자연적 온실효과의 이상화 모델
출처: Somerville et al.(2007)
기후 시스템을 포함한 지구의 자연계에 광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갈수
록 명백하고 다양하게 증명되고 있다(기상청, 2015).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을 평가하고 범지구적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과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공동으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설립하였는데 201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기후변
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 48차 총회 결과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현재 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 상승하였고 특
히 2006년에서 2015년까지의 전 지구 평균기온만을 보았을 때 1850년에서 
1900년까지의 평균과 비교하여 0.87℃의 상승폭을 보였다(기상청, 2018). 
IPCC 총회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2030년과 
2052년 사이에는 상승 온도가 1.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며(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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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00년에는 기후의 불
확실성을 고려하여 최대 7.8℃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기상청, 
2015). 이는 그간 지구의 평균 기온이 단 0.5℃의 변화에도 여러 이상 현상
이 관측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위협적인 수치로, IPCC 5차 종합보고
서에서는 인류의 노력과 기온상승 간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모
색하고 있다(기상청, 2015). 또한, 2015년에 개최된 제 21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2020년에 만기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신할 
신 기후체제로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
전에 비하여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모든 당사국들이 함께 이
행하도록 규정하였다(한국환경공단, 2016). 이에 관하여 IPCC의 「지구온난
화 1.5℃」특별 보고서에서는 산업화 수준 대비 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이 2℃인 경우와 1.5℃인 경우를 비교하여 2℃ 지구온난화의 경우 겪게 
될 더욱 심각한 육지의 극한 기온, 가뭄과 강수 부족, 해수면 상승, 생물종
의 감소 등의 전 지구적 위험을 전망하고 1.5℃ 미만의 지구온난화 억제를 
목표로 이에 상응하는 전 지구적 완화 및 적응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안하였다(Masson-Delmotte et al., 2018).
  기후변화는 단순히 관측된 수치상의 증가를 넘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 지구적 이상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상응하여 많은 지역의 강수량이 변화하였으며(정현채, 2001), 북
극 해양빙이 감소하는 반면,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기상청, 
2015). 또한 매년 역대 최고치의 폭염이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를 강타하
고 있으며(Shin et al., 2018) 호우나 가뭄 등의 자연재난도 꾸준히 그 강도
와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윤순진, 2009). 더 나아가 기후 문제로 인
한 질병 문제가 증가할 것이고 많은 동식물 종들은 멸종 위기에 처하며 이
는 미래의 식량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 
2015). 이밖에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폭우, 산사태, 대기오염, 폭염 스
트레스, 폭풍 해일 등과 그 외 예기치 못한 새로운 위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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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기상청, 2015). 문성원(2016)은 기후변화에 대한 심리적 적응에 초
점을 둔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해일, 산사태 등의 급성 기후 사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발생과 관련이 깊으며 가뭄 등의 준 급성 기후 
사건은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적 탈진, 과도한 폭력성 등의 심리적 고통 발
생과 관련이 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완화를 위한 움직
임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지구
온난화에 적응하는 삶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
출로 인한 인위적 기후변화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회복될 수 없는 비가역적 
성격을 지니므로(기상청, 2015), 우리가 앞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
스 농도를 대폭 감축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한 지
구온난화의 영향이 향후 수백 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정윤지․하종식, 
2015). IPCC(2007)는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해 이미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적응 행동을 요하는 지구의 부정적 시스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이 완화 행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이에 국가적 정책과 더불어 지역적․개인적 노력 등 지구온난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다양한 스케일의 협력은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고 미
래의 선택권과 준비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기상청, 
2015).
2)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
  점차 심각해져가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 걸친 국
제적 수준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민간 및 개인 등 다양한 스케일의 노력
이 수반되어야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러한 노력으로 크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의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Wilbanks et 
al., 2003; Klein et al., 2005; 고재경․김희선, 2013; 최준성, 2016). 기후변
화에 대한 완화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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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간의 모든 활
동을 뜻한다(Klein et al., 2005).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란 손해를 감소시
키거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연적 또는 인간적 체계 내에서 실제 일어
나거나 예상되어진 기후변화의 영향을 조정하는 것으로(Klein et al., 2005), 
더욱 심각한 위기 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산 및 소비 결정을 변
경하는 것이다(Kane and Shogren, 2000). 일반적으로 완화 전략이 뚜렷한 
목표와 체계적인 감축수단을 통한 장기적인 노력이라면 적응 전략은 이와 
함께 수행되어야 할 단기적인 기후변동성(climate variability)의 영향과 중
장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모두 포함한다(황인창․
김대수, 2016).
  기후변화 문제가 공론화 및 구체화 되던 초기의 관심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의 완화에 대한 것이었으나 최근 지구온난화현상이 
확실시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국토환
경정보센터, 2019. 2.). 지난 2015년, 1.5℃ 이내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목표로 제시한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협정 당사국에게 국가적 적응계획을 구체적
으로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김홍균, 2017). 우리나라 역시 최근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이라는 중장기 범정부적 적응 대책을 시
행하였으며 현재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을 진행 중이
다(국가기후변화적응정보포털, 2019. 2.). 국가 내외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되어 온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 완화와 적응에 
대한 노력의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에 맞춰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 전략(윤순진, 
2007; 이재준․최석환, 2009; 조성흠 외, 2014)뿐만 아니라 적응 전략에 대
한 연구(조광우 외, 2004; 고재경 외, 2010; 전현직, 2011; 김용준, 2018)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면서 인류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농업분야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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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온도 상승이 벼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으며(Matsui et al., 
1997; Ohe et al., 2007; Krishnan et al., 2007), 이충근 외(2012)는 보다 세
부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을 전제로 한 벼 생산 연구에서 기후변화의 
조건별 재배시기 조정이 CO2 비료 보다 벼 생산성 감소를 저지하는데 효과
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고, 신덕하․박주현(2015)은 파종시기 보다는 쌀 품종 
변경이 보다 기후변화 적응에 효과적이며 적응방안을 잘 적용하면 오히려 
쌀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심교문 외(2008)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과인 ‘후지’ 및 고랭지 작물은 재배면적 감소로, 벼와 각종 채소
의 경우 생육기간 변화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응방안
으로 농작물 경영방식의 변화나 기후조건을 고려한 파종방식, 농작물 품종 
개발 및 변경 등의 종합적인 농업생산 대책을 강구하였다. 한편, 지구온난
화현상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다. 곽태식 외(2008)는 지리
정보시스템 기법을 도입하여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던 레몬, 키위, 오렌지, 한
라봉의 타 지역 재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최근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남, 경남, 경북 등 열대과일 재배농가가 꾸준히 증가하며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 되었다(지성태 외, 2018). 
  지표 식물도 기후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경우에 속한다. 공우석(2005)
은 우리나라의 고산식물을 기온 상승에 취약한 정도로 나누어 피해를 예측
하였으며, 김명현 외(2011)는 광합성 유형에 따라 구별되는 C3 식물과 C4 
식물은 빛의 강도, 온도 등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변화를 보이므로 지구
온난화 상황에서 인간의 인위적인 간섭이 없다면 앞으로 국내 식량작물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C3 식물 보다는 고온에 유리한 C4 식물이 우세할 거라 
예상하고 따라서 이들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꾸준한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은범 외(2017)는 서울시 서초구의 가로
수를 대상으로 온도저감 효과가 높은 수종을 조사하였는데, 최근 이처럼 도
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녹지 조성을 확
대하고 있으며 특히 가로수 수목이 기후변화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
온에 강한 아열대 및 열대성 수종을 사용한 가로수길 조성 시도가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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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환경부, 2017). 
  해양 생태계 또한 수온 상승, 해수면 상승(김도희, 2010) 및 유입되는 
CO2 증가로 인한 해양산성화의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으며(Zeebe et al., 
2008) 이를 미리 예측하고 극복하려는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바다생물의 어종 및 어획량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서 과학적인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남획 및 난개발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재촉한다(홍선기, 2014). 김도희(2010)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문제들을 다루며,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엄기혁 외(2015)는 표
층수온과 어업생산량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라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어종이 있을 것이며 반면에 생산량이 증가하는 새로운 어종도 있
을 것으로 보고 안정적인 공급량 확보를 위해 어업생산에 대한 사전 예측과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Mora et al.(2009)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생산량이 급감한 어종에 대해 어획제한을 하여 자원량을 회복
시키는 ‘자원관리형 어업’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환경배려형 양식’을 제
안하기도 하였다.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문성원(2016)은 
기후변화로 인해 큰 충격적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보인 각기 다른 태도 수
준이 이후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심리․사
회적 경험이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 및 적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
후변화에 대한 심리적 적응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일
상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먼저 태도 변화
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뢰성 있고 개별화된 메시지 전달이 효과
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문성원, 2016).
  이외에도 극단적인 기상현상, 전염병 발생, 생물의 번식 등 기정사실화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의 부정적 영향은 모두 생물종의 멸종과 보존, 복원
에 관한 생물다양성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안지홍 외, 2016). 생물은 지난 수 억 년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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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며 적응해왔으나 최근 지구온난화는 생물이 자연적으로 적응할 수 있
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Primack, 2012).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적응 활동을 병행하여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지구온난화현상을 근본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실시했던 온
실가스 감축 정책에 비하면 지구온난화 적응에 대한 노력은 더디게 이루어
졌던 까닭에 아직 지구온난화 적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다소 낮은 편이
다. 정윤지․하종식(2015)은 국가 차원으로는 최초로 기후변화 적응에 초점을 
둔 기후변화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기후변화 완화에 비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20% 정도로 낮은 편이었으며 특
히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관련된 노력에 있어 이해관계자에 비해 일반 국민
의 인식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을 지금껏 
완화에 치중하여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행한 결과로 해석하
고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부 차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수준의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정윤지․하종식, 2015).
  적응과 완화 전략은 지구 온난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립되어야 하는 
상호 필수적이며 보완적인 관계이다(기상청, 2015). 그러나 지금까지 지구온
난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은 대부분 완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사
람들의 인식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곤 하였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 여부와 별개로 지구온난화의 파급효
과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난화된 세상에 적
응하는 것은 곧 사람들의 생활 및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상응하여 지구온난화 문제와 적응 전략을 다루는 지구온
난화 교육은 미래의 주축이 될 학생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문제의식과 극
복의지를 가지고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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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온난화에 대한 교육연구
  지구온난화가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명백
해지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온난화 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Boyes et al., 1993).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 교육의 연구 방향은 크게 지
구온난화에 대한 학생의 인식 조사와 교육을 통해 지구온난화 인식 및 태
도, 행동의지의 변화를 유도하는 연구로 구분된다. 
  정해련(2013)은 기후변화에 대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중학생을 대상으
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의지를 조사하였는
데, 모두 평균 이상의 결과를 보였으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와 실천의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교육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일상생활에서의 
태도와 실천의지에 연결되는데 중점을 둔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철(2011)은 중학생의 그림을 분석하여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물 부족, 사막화, 물 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순으로 지구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달리 중학생들
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의 순으로 지구 환경 문
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이는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 문
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경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각 환경 
문제 간의 유기적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걸어 다니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나무 심기 등의 방안
을 제시하였는데(정철, 2011), 이를 지구온난화 문제 상황에서 보면 지구온
난화에 대한 적응 보다는 주로 완화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이 있다.
  홍준의(2017) 역시 그림 그리기와 단어 연상법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가장 많이 연상되는 
단어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북극곰’, ‘이산화탄소’, ‘원자’ 순서로 나타났
다. 또한 학생의 그림과 설명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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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미래 상황 모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밝혀냈다(홍준의, 2017).
  김승리(2010)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학교 급 간 및 성별 간 차이를 조사하였다. 김승
리(2010)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 점수가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비체계적인 학교 교육과정 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구온난화현상을 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는 기업의 책임에 대한 하위 영역을 제외하고는 학교 급별이나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승리, 2010).
  길영재 외(2014)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조사 대상인 초등학생의 대다수인 80% 이상
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기후변화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78%에 
이르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심각하다고 인식하는데 반해, 기후
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하여 
체계적인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양한 수업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학생들의 사
전 인식과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우정
애․남영숙(2012)는 과학과 교과시간을 통해 기후변화 현상, 원인과 영향, 기
후변화 적응 및 완화의 대응 영역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참여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지
식 이해 수준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의식, 실천의지가 향상됨을 확인하였
다. 홍준의(2018)는 과학교육의 일환으로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수업한 뒤 
참여자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의 미래 환경을 예측
하여 이에 적응한 미래의 동물을 상상해 그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고, 적용 결과로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태도와 가치판단이 모두 향상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이경하 외(2015)는 실험, 탐구활동, 게임, 토의 등의 활동으
로 기후변화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이해와 실천의지 향상에 효과적인 학생 
체험 중심의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김용근(2011)은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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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9차시에 걸친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적 태도, 행동 실천의지, 지식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제
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조직적인 교육 자료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유미․김용근(2009)은 환경 역할놀이를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 소양을 측정한 결과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참여자와 비교
하여 환경 소양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와 비슷하게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활동을 활용한 Rumore et al.(2016)은 연구 내용을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이 활동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이
해력과 협동 능력, 사회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앞서 Taber and Taylor(2009) 역시 호주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8주
간의 지구온난화 수업을 통해 실제적이고 시각적인 자료가 학생들의 지구온
난화에 대한 지식과 우려 수준, 행동 신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방안임
을 검증하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김선기(2013)는 메시지 유형과 학습자의 
특성을 연관시켜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참여자의 인지욕구와 사전지식 중 하나가 높은 경우나 둘 다 낮은 경우
에 내러티브 메시지가 비 내러티브 메시지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기영 외(201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방지 캠페인 메시지에 이익 프레이밍과 손실 프레이밍을 적용하여 
이를 참여자의 이슈관여도와 관련시켜 분석한 결과,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
만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도와 공감대가 어
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메시지 전략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최현주(2017)는 해석수준 이론을 적용하여 환경 위험에 대한 지구온난화의 
내용으로 사람들의 친환경행동의도를 살펴보았는데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사람들이 위험을 더 심각하게 여겼으며 친환경행동의도 또한 높아졌
고, 행위의 목적을 강조한 메시지보다 실행가능성을 강조한 메시지가 사람
들의 친환경행동의도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혀냈다.
  김선미․남영숙(2016)은 201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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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중 초등교육과정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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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 사회과의 기후변화교육 내용 분석
출처: 김선미․남영숙(2016)
  위의 표에서 관련성은 ‘기후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 ‘강’
으로 이에 대한 언급은 없어도 관련된 주제면 ‘약’으로 표시하였으며 숫자
는 이 주제가 등장하는 빈도수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초등교육과정 사회
과 3~4학년 군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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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내용은 5~6학년 군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았던(조성화 외, 2013)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완화에 관한 내용이 적응에 대한 내용의 2배 이상을 
차지하였다(김선미․남영숙, 2016).
  김선미․남영숙(2016)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후변화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점으로 가장 먼저 구체적인 현상 위주의 기후변화 교육만이 아니라 탐
구와 관찰의 기회가 포함된 교육내용이 되어야 할 것을 꼽았다. 이는 조성
화 외(2013)가 초․중․고등학교를 아우르는 학교 기후변화 교육이 원인과 해
결책 제시에만 집중된 까닭에 학생들이 기후변화 현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하고 겉핥기식의 인식으로 머무를 수 있다고 지적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선사항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또한 김선미․남영숙(2016)은 학년별로 지속
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후변화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포함시
키고 기후변화를 주제로 교과별 통합차시를 구성하는 것 등을 추가적인 개
선 사항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제시된 것처럼 그동안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관한 대다수의 교
육연구와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완화 방안을 다루고 있으며 학생들의 반응 또한 완화에 대한 것이었
다. 이는 지금까지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가 정책이 주로 완화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황인창․김대수, 2016) 지구온난화 교육 역시 완화에 대한 내
용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받은 대
다수의 국민들이 정윤지․하종식(2015)의 연구처럼 지구온난화 적응에 대해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지구온난화 교육에 대한 상황이 비슷한 미국의 기후변화 교육에 대해 
Bofferding and Kloser(2015)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완화 행동과 적응 행동을 혼동하고 있으나 일정한 
교육이 이루어진 뒤에는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
후 변화 적응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적응 행동에 대
한 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지 않는 적응행동,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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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적응행동과 같이 완화 행동과 적응 
행동이 연결된 기후변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Bofferding 
and Kloser, 2015). 또한 김찬국․최돈형(2008) 역시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보다 체계적인 기후 변화 교육 교재를 개발할 
것과 더불어 기후 변화 교육의 초점을 온실기체 저감을 위한 완화 교육에만 
둘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파급 효과에 따른 적응 교육을 함께 반영한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의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적응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고 사후가정사고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과 행동의지 및 극복의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의지 척도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 행동
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여 기존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의지 측정 척도에
서 배제되었던 적응 행동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뤄보고자 한다.
4)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
  Allport(1935)는 태도를 “모든 관련 대상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따라 지시적이거나 역동적으로 영향을 가하는, 경험을 통해 조직된, 정신 
및 신경 상태의 준비”라고 정의하였다. Eagly and Chaiken(1993)은 태도를 
“특정 개체를 호감 또는 비 호감의 정도로 평가함으로써 표현하는 심리적 
경향”이라 하였고, 이러한 태도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환경 태도에 대해 
Heberlein(1981)은 “전 환경, 환경의 일부분 또는 발전소와 같이 환경에 대
해 분명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부 대상에 대한 좋음과 좋지 않음
의,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신념 체계”라고 하며 태도가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변한다는 태도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Heberlein, 2012). 또한 Schultz et al.(2004)은 환경 태도란 “환
경적으로 관련된 활동이나 쟁점에 대해 개인이 가진 신념, 정서, 행동 의도
의 총체”라고 하였고, Yin(1999)은 “환경적인 문제 자체와 문제 해결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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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환경적으로 관련된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라고 정
의 내렸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를 “지구온
난화에 대한 개인의 좋고 싫음의 감정과 미래 행동을 위한 의사결정을 포함
한, 전반적인 신념 체계”로 정의한다.
  태도가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범위를 지닌 까닭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초점에 따라 측정 변수를 다양하게 설정하였는데 정해
련(2013)은 기후변화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및 실천 의지를 조사
하기 위해 인식 영역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험과 원인 및 결과의 인식을, 태
도 영역은 평소 자신의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실천의지 영역은 
기후변화에 대한 학습의지와 대응의지를 측정하였다. 김해옥․서우석(2013)은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한 연구에서 기
후변화의 현상, 원인, 영향, 감소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인지적 
요인, 기후와 기후 관련 행동에 대한 평가, 좋고 싫음의 감정적 반응을 묻
는 정의적 요인,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는 행동 반응의 경향 또는 
행동의도를 묻는 행동적 요인의 세 요인으로 구성하여 환경태도를 측정하였
다. 배진호․박유진(2018)은 초등학생의 식물친숙도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를 측정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 및 행동을 측정 항목으로 하였으며, 길영재 외(2014)는 초등
학생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후 변화 인식 영
역에 기후변화 인지와 이해를 하위 영역으로 하였고, 기후변화 태도 영역에 
기후변화에 대한 실천의지를 하위 영역으로 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
구에서는 각기 다른 관점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를 세분화 하여 다루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행동 실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고려되는 변인으로 감정적 반응 및 문제 인식, 극복의지와 행동의지
를 선정하고 이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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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적 반응
  감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
끼는 기분”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9. 3.), 학자에 따라 이와 
비슷한 개념인 ‘정서(affect)’, ‘기분(mood)’ 등을 혼용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이 구분지어 정의내리기도 한다. Gardner(1985)는 ‘감정 상태(feeling 
state)’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서 상태로, ‘기분 상태(mood state)’를 감
정 상태의 하위 범주로서 특정 시간과 상황에 관련된 일시적인 감정 상태로 
나타내었다. Forgas(1992)는 ‘기분(moods)’을 “뚜렷한 선행사건 없이 낮은 
강도로 확산되는,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정서적인 상태이므로 인지적 
내용이 거의 없는 것(예로 들어, 좋거나 나쁜 기분을 느끼는 것)”이라 하였
고, 반면 ‘감정(emotions)’은 “보다 강렬하게, 단기간 지속되고 일반적으로 
확실한 원인과 명확한 인지적 내용을 지닌 것(예로 들어, 분노 또는 두려
움)”이라 하였다. Holbrook and Batra(1987)는 감정을 정서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았는데 그 차이로 정서는 전형적으로 긍정과 부정, 좋음과 나쁨
과 같이 일차원적인 양극성 연속체로 보았으며, 이와 상응하는 감정의 범위
로서 Hirschman and Holbrook(1982)은 감정적 반응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넘어 사랑, 미움, 두려움, 분노, 기쁨, 슬픔 등을 거의 무한하게 포함한
다고 하였다. 또한 김민정․진홍근(2017)은 감정을 실제 현실이나 가상 상황, 
과거의 경험, 미래의 예상 상황 등에 의해 구성되는 통합적인 인상으로 보
았다. 이처럼 감정은 혼용되는 정서, 기분, 느낌 등을 포괄하는 보다 큰 개
념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Cohen and Areni, 1991; Forgas, 2013) 
본 연구에서의 감정 반응 역시 사고과정을 거친 후 현실 상황에 대해 느낀 
포괄적인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초기 감정 연구의 상당수는 인지가 수행된 후에 감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겼으나, Zajonc(1980)는 감정과 인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적으로 독립되고 분리된 통제 하에 있다고 하였으며, 이와 유
사하게 감정이 판단결과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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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역설한 후속 연구들이 수행되었다(Schwarz and Clore, 1988; Clore 
and Parrott, 1991). Forgas(1995)는 이에 대해 감정이 인지 과정과는 다르
지만, 건설적인 정보 처리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지 및 판단과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강민정(2014)은 감정과 정서
가 ‘emotion’이라는 동일한 어휘에서 번역되어 혼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
고, 최근에 정서는 이성을 도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
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
다. 이처럼 최근의 연구들은 감정과 인지를 별개로 보던 관점에서 감정과 
인지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고, 따라서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으로의 전환에 주목하고 있다(Byrne and Clore, 1970; 김민정․
진홍근, 2017). 
  또한 몇몇 연구 결과는 감정과 행동 및 태도와의 연관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Isen and Geva(1987)는 감정과 위험 감수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
여, 긍정적인 감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위험일수록 절제된 행동을 하도
록 하며, 상대적으로 잠재적 손실이 낮을수록 위험을 감수하도록 한다는 결
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Leone et al.(2005)은 의사결정 맥락에 있어 긍정적
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매우 다른 방법과 목적으로 동기적 역할을 수행한다
고 보았다. 더불어 감정과 인지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한 Zajonc and 
Markus(1982)는 정서가 표현적이며 정신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정
서의 행동 관련성에 대해 행동이 고등 정신 구조와 동등하게 정서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Burke and Edell(1989)은 광고에 대해 유도된 
감정이 여러 방식으로 후속 처리에 영향을 줌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최병호(2013)는 패밀리레스토랑 내의 인적
혼잡성에 의해 긍정적 감정이 향상된 경우 재방문 의도와 이용가치 지각 정
도도 향상되고, 부정적 감정이 발생된 경우 재방문 의도와 이용가치의 지각 
정도 역시 낮아지는 결과를 통해 고객들의 심리적 감정은 재방문의도와 이
용가치 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다. 김혜리(2012)는 인간이 이
성적 사고보다 감정과 직관에 의해 행동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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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여, 스토리텔링으로 환경에 대해 느끼는 감성인 환경 감수성을 자
극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동기화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
이 인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유발된 감정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다
른 측면의 태도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작용할 것이라 가
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후가정사고를 한 뒤 참여자의 감정적 반
응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긍정적 감정 반응 혹은 부정적 감정 반응으로 구
분하여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로 유발된 감정적 반응의 경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이 감정적 반응의 경향이 함께 측정된 극복의지와 행동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문제 인식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문제란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또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등으로 정의되며 인식이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으로 정의된다. 이를 종합하면, 문제인식의 사전적 정
의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정도를 판단하여 아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인식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
지와 의식 수준”, “지식과 이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 정도”, “태
도”, “행동과 실천의지”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포괄적인 의미라면(변지은, 2014), 기후변화 문제인식은 기후변화에 대한 심
각성 또는 위협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김현정 외
(2014)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인식을 기후변화의 발생 가능성과 기후변화
의 위협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김수지(2015)는 기후변화
가 발생할 가능성과 기후변화가 개인, 사회, 생태계에 미치는 위협(부정적 
결과)의 가능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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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의지 및 극복의지
  박종윤(2017)은 도덕적 측면에서 의지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첫째, 의지는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의식하고 선택적으로 발생시킨 행위
를 규정하는 일종의 능동적인 이성적 능력이다.
  둘째, 의지는 자연세계의 필연적 인과관계와는 구분되는, 규범적인 정당
화 과정을 통해 활동하는 도덕성과 자유의 능력이다.
  셋째, 의지는 동물적인 충동과 욕구에 의한 영향을 받지만 도덕법칙에 근
거해 행위를 하기도 하는 독자적인 마음의 유한한 능력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의지란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
는 마음”으로, 칸트는 의지 개념을 삶 속에서 ‘왜 그 행위를 해야 하는지’ 
라는 정당성의 답으로서 발생하는 마음의 힘으로 규명한다(박종윤, 2017). 
행동과 실천은 둘 다 공통적으로 ‘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국립국
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9. 3.), 이를 정리하면 행동의지 또는 실천의지는 
이러한 실제 행동을 뜻하는 ‘하다’ 이전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 
볼 수 있다. 윤혜경․김미정(2011)은 행동의지를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
인의 의도로 정의내리고, 행동의지와 실제 행동 수행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음을 주장한 바 있으며, Jensen(2002)은 환경에 대한 교육은 본질
적으로 학생의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 행동의지의 생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의 측정 항목을 
고려하여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행동의지의 의미를 추론해보면 지구온난
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화 또는 적응 행동을 하려는 마음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김승리, 2010; 윤혜경․김미정, 2011; 변문희․신애경, 2013; 여상
인, 2017), 이는 대부분 구체적인 행동의 가능성으로 진술된 문항으로 모두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악조건을 이겨 냄” 
또는 “회복”을 의미하는 극복에 대한 의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국립국
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9. 3.), 궁극적인 목적인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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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행동의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4) 문제 인식과 행동의지 간 연관성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또는 문제 인식과 행동의지 간의 연관성에 대해 
제시한 다수의 연구가 있는데, 먼저 O'connor et al.(1999)은 실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이 환경에 대한 신념과는 독립적으로 행동의지에 
영향을 주는 예측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Jensen(2002)은 
기존의 학교 환경교육에서 배운 지식이 사람들의 환경 친화적 행동으로 이
어지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인정하며 대신에 환경 문제에 대해 다루
는 것은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의지의 출발점이라 주
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Weber(2010)가 제시한 것처럼 기후 변화의 영향
을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기후 변화
에 대한 위험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동기유발로서 작용할 수 있다. 윤혜경․김미정
(2011)은 지구온난화 완화 행동에 대한 문제 인식과 지식을 함께 다뤄 신념
이라 정의하고 한국과 싱가포르 학생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완화 행동에 
대한 신념과 행동의지를 조사하였는데, 두 국가에서 신념과 행동의지 사이
에는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보이는 항목이 있었음을 증명한 바 있으며, 김현
정 외(2014)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인식 중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 
지각은 사람들의 친환경 행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 인식과 행동의지의 연관성에 관해 반문
을 던지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민이 외(2007)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10
가지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는
데,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은 다른 환경문
제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환경 문제 중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지식이 가장 높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 환경 문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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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구 온난화 문제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반
적으로 높았던 것에 반해 실제 문제 해결에 대한 행동 의지는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정민이 외, 2007). 또한 길영재 외(2014)는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포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인식
과 태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인식과 실천 
행동은 별개로 다루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앞서 논의된 것처럼 문제인식과 행동의지 간의 관계는 문제인식이 행동의
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그 둘이 별개의 변수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실
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각기 상이한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인식이 그 정의에서처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보고, 문제인식으로 표현되는 부정적 감정이 행동의지와 같은 미
래에 대한 준비 자세에 동기로서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여 이를 지구온난
화 문제에 적용한 실험을 계획하였다. 아울러 극복의지의 경우,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낸다는 개념 정의를 참고하여 긍정적인 감정이 
극복의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후에 제시되는 사후
가정사고의 유형별로 긍정적 감정과 극복의지 및 부정적 감정과 문제인식, 




  본 연구에서는 사후가정사고 유형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
과 문제인식, 극복의지 및 행동의지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
체적으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과 행동의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지구온
난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극복의지 향상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를 한 집단
과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를 한 집단을 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을 한 
통제지단과 비교하여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동안 교육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구온난화 적응 문제를 지문으로 제시하고, 행동
의지의 측정 항목에 적응 행동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행동의 측정 범위를 보다 균형 있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앞서 밝힌 연구 목적을 위해 세운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주 가설 1.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지구온난화에 대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활동을 한 참여
자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를 한 참여자보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긍정적 
감정 반응을 보일 것이다.
주 가설 2.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복의
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지구온난화에 대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는 상향적 사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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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고 처치 및 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복의
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주 가설 3.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
식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지구온난화에 대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는 하향적 사후가
정사고 처치와 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주 가설 4.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의
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1. 지구온난화에 대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는 하향적 사후가
정사고 처치와 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보다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행
동의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사후가정사고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H 초등학교 6학년 8학급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
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165명이었으며 이 중 남학생은 80명(48.5%), 
여학생은 85명(51.5%)이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s period)
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나, 구체적 조작기
에 도달한 아동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실제 행동 이전에 상상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대체로 9~10세경 이후에는 사물의 인과관
계 속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매우 논리적인 사고의 체계를 갖춘다(이항재․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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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 2004). 또한 이들 중 일부는 가설 연역적 추리가 가능한 형식적 조작
기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윤순종, 2007) 6학년 학생을 연구 참여자
로 선정하였다. 둘째, Lane and Shwartz(1987)가 제시한 감정의 경험 발달 
모형에 따라 6학년은 형식적 조작(formal operational) 수준에 해당하는 시
기로, 혼합된 감정이 한 차례 더 혼합되어도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글의 관점에서 상황
을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셋째, 초등학교 6학
년 교육내용은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기후변화에 관련된 내
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다른 학년 군에 비하여 기후변화 및 지구온
난화에 대해 많이 접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로 간주하였다(김선미․남영숙, 
2016).
  참여자의 응답 중 실험집단에서 사후가정사고 처치를 위한 실험지 1번과 
2번의 문항에 답하지 않거나 관련 없는 응답을 하여 사후가정사고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와 통제집단에서 지구온난화 읽기 활동 후 1번 확인 문항
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에 해당하는 20명의 자료는 이후 분석에서 제외
되었다. 또한 종속변수인 자신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서술형 응답 및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대한 행동의지를 묻는 객관식 문항에서 단발적으로 무
응답 항목이 있는 경우 문항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
에는 총 165명의 자료 중 145명(남학생 72명, 여학생 73명)의 자료가 사용
되었다.
3. 연구 도구
1) 독립변인: 유형별 사후가정사고의 유무
  본 연구의 목적인 유형별 사후가정사고의 처치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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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행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와 비교하기 위해 통제집단은 지
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사후가정사고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 사건에 대해 반추해보는 과
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Epstude and Roese, 2008), 참여자가 가정할 수 
있는 선행사건으로 지구온난화 적응 사례 과제를 개발하였다. 과제를 개발
하는데 있어 다음을 고려하였다. 첫째, 사후가정사고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더 잘 활성화되는 점을 고려하여(Roese and Hur, 1997) 지문과 설문에 들
어가는 용어는 모두 ‘지구온난화’로 통일하였다. 지구온난화현상은 온실효과
가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넘어서서 비정상적이고 부정적인 현상의 의
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용어상으로도 ‘기후변화’에 비해 원인에 대한 통제력
과 결과의 해악을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노성종․
이완수, 2013). 둘째, 제시되는 지구온난화 지문은 특히 지구온난화 적응에 
관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그간 지구온난화 교육과 연구가 다루고 있는 내
용은 대다수 지구온난화현상의 완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지구온난화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과 부적응의 사례를 지문으로 제
시함으로써 이를 교육연구 분야에서 다뤄보고자 하였다. 셋째, 지구온난화 
적응 사례 중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상황을 제시하고,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의 경우, 지구온
난화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이용한 상황을 제시하였다. 상향적 사후가
정사고는 과거 사건의 조작을 통해 현재보다 더 나은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
으로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더 잘 활성화되며, 하향적 사후
가정사고는 현재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상상해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경우에 더 잘 활성화되기 
때문이다(Markman et al., 1993). 넷째, 실험 참여자의 지구온난화 개념 인
식 수준을 고려하여 과제를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이로 인
해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적응 사례 순서로 제시하였다. 실험 참여자에 해당
하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자각하는 인
식이나 심각성은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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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길영재 외, 2014). 따라서 지문의 도입부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간단한 개념 설명을 넣어 내용 이해와 실험 참여에 도움







  지구온난화현상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지구의 열을 가두는 온실
가스의 양이 늘어나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입니
다. 이 현상으로 인해 폭염, 한파, 가뭄, 홍수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차가운 동해 바다에서 살던 명태가 모두 사라
졌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너무 심하게 명태의 
새끼를 잡아들인 까닭입니다. 또한 태풍, 홍수, 벌레 등으로 쌀 생





  지구온난화현상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지구의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
의 양이 늘어나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이 현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긍정적인 혜택을 얻고
자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로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더 따
뜻한 지역에서 자라던 망고, 바나나, 패션플루트 등의 열대과일의 
재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우리나라와 
북유럽을 잇는 북극항로(뱃길)를 개척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북
극 관광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며, 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커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 Ⅲ-1>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에 주어진 제시문
  다섯째,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 방법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신재현 외, 2016; 김이삭․김동일, 2017).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 상황을 읽은 후, 문항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1. 위 글에서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막지 못한 경우를 찾아 써 봅시
다.
2. 만약 사람들이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면, 1번과 같이 현재 우리가 입는 피해는 어떻게 되었을까
요?
1) 만약 동해에서 명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
면, 아마 우리는                                             .
2) 만약 따뜻한 날씨로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미리 막을 수 




1. 위 글에서 지구온난화를 이용한 좋은 점을 찾아 써 봅시다.
2. 만약 사람들이 지구온난화현상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1번과 같이 현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어떻게 되었을까
요?
1) 만약 열대과일을 재배할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우리는  
                                                           .
2) 만약 빙하가 녹은 북극항로를 개척할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우리는                                                .
<표 Ⅲ-2> 사후가정사고 유도 문항
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현재 우리의 피해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하여 적도록 하였다.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는 지구온난화를 적극적
으로 이용한 사례를 제시한 후, 지구온난화를 이용한 좋은 점을 적도록 하
였고, 만약 사람들이 지구온난화현상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현재 
우리의 좋은 점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서 적도록 하였다. 앞선 예비 
실험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참여자들은 제시문을 읽은 뒤 스스로 사후가정
사고를 하여 이를 자유롭게 서술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적응 사례를 제시한 뒤 과거 사건을 변화
시킨 미완성 문장을 제시하여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사후가정사고를 유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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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통제집단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문을 제시하고 읽기 활동을 
하였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문은 교육현장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초등 
아이스크림’ 누리집의 지구온난화 관련 교육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후가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1분 이내로 빠
르게 읽고’라는 안내문구가 미리 제시되었으며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
지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확인 문항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확인 문항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답변은 제외되었으며, 지구온난화의 개념이 가진 부정
적 의미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후가정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설문지의 자유서술에 사후가정사고의 형식으로 응답한 자료는 이후 분석에
서 제외시켰다. 
  태양에서 나온 빛 에너지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일부는 반사되어 우주
로 내보내지고, 나머지 50% 정도의 햇빛만이 지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때 
지표에 흡수된 빛 에너지는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내보내진 적외선
은 반 정도는 우주로 빠져나가지만 나머지는 구름, 수증기, 이산화탄소 같은 온
실가스 기체에 흡수되거나 다시 지표로 되돌려집니다. 이와 같은 온실효과는 지
구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 지구생태계를 위해 필요합니다. 만약 온실효
과가 없다면 지구는 화성처럼 낮에는 햇빛을 받아 수십 도 이상 올라가지만 반
대로 태양이 없는 밤에는 영하 100℃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효
과 자체가 지구온난화현상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온실효과를 이끌어내는 기체들
이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 Ⅲ-3> 통제 집단에 주어진 제시문
2-1) 종속변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
  본 연구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
과 극복의지, 문제인식 및 행동의지이다. Markman et al.(1993)에 따르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실제보다 더 나쁜 가상의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현실
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쁨과 만족, 안도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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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더 나은 가상의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후회, 아
쉬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참가자가 
지구온난화 적응 문제에 대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후에 긍정적인 감정 반
응을 보일 것이며,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후에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참여자는 각자 주어진 지구온난화 적응 문제를 읽고 해당 사후가정사고를 
한 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감정적 반응 설문에 응답하였다. 과거의 사
건을 가정하여 가상의 현재를 상상하는 사후가정사고의 특성 상 예비실험에
서 학생들이 다소 헷갈려 했던 감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항에 정
확한 시간과 상황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아울러 감정은 단일 차원이 아
닌 상당히 복합적인 차원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Williams 







이 글을 읽으면서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막아내지 
못한 경우에 대해 내가 느낀 감정을 간단히 적어봅시다.
(기쁨, 슬픔, 만족, 후회, 편안함, 두려움 등)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이 글을 읽으면서 현재 지구온난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내가 느낀 감정을 간단히 적어봅시다.
(기쁨, 슬픔, 만족, 후회, 편안함, 두려움 등)
<표 Ⅲ-4> 지구온난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 측정 문항
  감정상태의 긍정 또는 부정의 구분은 이학식․임지훈(2002)이 개발한 
CREL 척도(Consumption-Related Emotions List)를 참고하였다. 이학식․임
지훈(2002)은 감정반응에 대한 기존 문헌연구를 번역한 뒤 내용타당성 평





불쾌함 기분 나쁘다, 답답하다, 불쾌하다, 싫다 부정
만족 기분 좋다, 만족하다 긍정
즐거움 기쁘다, 좋다, 즐겁다 긍정




의심스러움 의심스럽다, 짜증나다 부정
신경질 신경질 나다, 불만족하다 부정
신뢰 매력적이다, 믿을만하다 긍정
부담 부담스럽다, 산만하다 부정
두려움 두렵다, 긴장되다 부정
흥분 흥분되다 긍정
편안함 유쾌하다, 정이 가다, 편안하다 긍정
화남 불신하다, 실망스럽다, 화나다, 후회스럽다 부정
<표 Ⅲ-5> CREL 척도의 감정 군집 및 항목과 긍정-부정의 분류
를 통해 총 21개 항목의 감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CREL 척도
(Consumption-Related Emotions List)는 소비와 관련된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기존의 심리학 연구에서 다뤄진 다양한 감정을 종합하
였다는 점과 ‘긍정’과 ‘부정’ 및 이들의 강도에 의해 감정이 분류된다는 점, 
한국 특유의 감정 표현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이학식․임지훈, 2002) 본 연
구 참여자의 감정을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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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임 형식적이다, 부정




2-2) 종속변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복의지
  본 연구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두 번째 종속변인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
복의지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극복의 의미는 “악조건을 
이겨 냄”으로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행동의지와는 다르게 이미 긍정
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
정을 유발하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가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및 
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복의지를 향상시킬 것
이라 가정하였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복의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우정애(2011)와 최
혜숙 외(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만든 정해련(2013)의 설문 문항을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정해련(2013)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4문항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기후변화에 대한 극복의지를 측정한 1개의 문항을 추출하여 초등학생에 맞
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번호 측정 문항
1 지구온난화 문제는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표 Ⅲ-6>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복의지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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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종속변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
  문제인식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정도를 판단
하여 아는 것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9. 3.), 김현정 외(2014)
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인식을 기후변화의 발생 가능성과 기후변화의 위협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이나 위험 인식이 
환경에 대한 행동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O'connor et al., 1999; 김현정 외, 2014).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
인식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 가정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O’connor et 
al.(1999)과 Steg et al.(2006) 및 Stern et al.(1999)의 설문 문항을 바탕으
로 한 김수지(2015)의 설문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김수지(2015)는 
앞선 세 연구의 설문 항목을 번역한 후 수정․보완하여 기후변화 문제인식과 
관련한 총 1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을 ‘기
후변화 위협인식’과 ‘기후변화 발생가능성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김수지(2015)의 기후변화 문제인식 총 13문항 중 ‘기후변화 위협인식’
에 해당하는 2문항을 수정하여 설문 문항 2, 3번으로, ‘기후변화 발생가능
성 인식’에 해당하는 1문항을 수정하여 설문 문항 4번으로 사용하였다. 김
수지(2015)의 기후변화 문제인식 설문 문항은 ‘기후변화 위협인식’이 
Cronbach α 계수 .938, ‘기후변화 발생가능성 인식’이 Cronbach α 계수 
.784로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었다.
문항 번호 측정 문항
2 지구온난화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3 지구온난화는 사회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 지구온난화는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표 Ⅲ-7>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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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종속변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의지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네 번째 종속변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
동의지이다.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실제보다 더 나은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은 단기적으로 발생했다가 사
라지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미래에 대한 준비와 긍정적인 동기로 작
용할 수 있다(Markman et al., 1993; Sanna and Turley, 1996; Roese, 
1997; Roese and Hur,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와 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보다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행동의지를 향상시킬 것이라 가정하
고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의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나라 학생들과 
싱가포르 학생들의 지구온난화 완화에 대한 신념 및 행동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Boyes et al.(2009)이 개발하고 윤혜경 외(2011)가 번역한 검사 도구
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본래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해 
취해질 12개의 직접적 행동과 4개의 간접적 행동, 4개의 관련성 없는 확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지리 교육 전문가 및 현직 
초등교사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초등학생의 생활과의 관련성과 어휘 이해 
수준 및 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6개의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 6개의 문항
은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행동의지를 측정하기 위
해 완화를 위한 행동뿐만 아니라 적응을 위한 행동의지를 묻는 문항을 추가
하여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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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측정 문항
5
나는 시간이 두 배 이상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
을 이용할 것이다.
6
나는 원래 밖에 나갈 계획을 세웠더라도, 미세먼지 수치가 낮
지 않은 날에는 외출하지 않을 것이다.
7
나는 놀 시간을 줄이고 폭염이 발생할 때 필요한 응급조치법
을 공부할 생각이 있다.
8
나는 가격이 두 배 더 비싸더라도, 재활용 종이로 만든 문제
집을 살 것이다.
9
나는 귀찮더라도, 쓰지 않을 때는 매번 전기제품의 코드를 콘
센트에서 뽑을 것이다.
10
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쌀쌀해진 날에는 덜 예쁘거나 덜 멋
지더라도 두꺼운 옷을 입을 것이다.
<표 Ⅲ-8>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행동의지 측정 문항
    
  사전 설문을 포함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복의지와 문제인식 수준 및 
행동의지를 묻는 문항은 모두 리커트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리커트 척도가 중간점이 포함된 홀수로 구성된 경우 응답자들은 선택 과제
에 노력을 회피하게 되어 보다 명확하지 않은 응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
으며, 특히 지구온난화현상과 같이 측정 태도에 당위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중간점을 제거하는 편이 보다 솔직한 응답을 하게끔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장덕현․조성겸, 2017). 따라서 본 연구의 응답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매우 그렇
다’의 6점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사후 설문지에는 처치 또는 통제 활동에 대한 자유서술을 하도록 
제시되었다. 이는 지구온난화 태도를 측정하는 객관형 검사 도구로는 표현
되지 않은 참여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과 통제집단의 경우 의도치 
않았으나 자연스럽게 사후가정사고를 떠올린 경우 추후 분석에서 배제시키
기 위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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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문항 내용 응답방식
1 지구온난화 인지도 리커트 6점 척도
2 한국의 기후변화 심각성 인지도 리커트 6점 척도
3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 인식 다중 선택
<표 Ⅲ-9> 사전 동일성 검사 측정 도구의 구성
3) 통제변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사전 인식과 태도
  Lee et al.(2015)은 기후변화 인식 및 위험 인식에 있어 교육 수준이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예측 변수라고 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고자 실험 전 지구온난화에 대한 사전 인식을 조사하였
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사전검사는 권주연(2009)이 기후변화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대국민 인식도 조사(환경부, 
2008)’를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의 문항 중 지구온난화 인지도, 한국의 기후 
변화 심각성 인지도, 기후변화의 영향 인식에 관해 선별한 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연령과 학력은 동일하므로 인구통계학적 자료
로서 학생의 성별 자료만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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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절차
1) 예비 실험(Pilot study)
  본 연구 실시 전인 2018년 10월 15일~10월 19일에 서울 J 초등학교 6
학년 학생 75명(남학생 39명, 여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사후가정사고가 지
구온난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사전 
실험은 시험 상황과 같이 개별로 책상 배치를 하고, 가림판으로 참여자 간 
영향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실시하였으며, 시간압박은 주어지지 않았고 대신 
실험이 완료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초등학생의 실험 이해도 확인과 본 실험 
절차 구성에 참고하였다. 사전 실험 이후 연구 참여자나 현직 초등교사의 
자문을 구하여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나 어휘를 수정하였다. 또한 ‘지구온난
화’라는 당위성을 가진 주제의 특성 상 참여자의 응답이 천정효과에 의해 
상향화 되어 변별력이 사라지는 것을 예방하도록 설문 문항을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실제 고민이 될 만한 상황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사전 실험은 상향
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객관적 지문 
읽기 집단, 지구온난화 적응 상황 지문 읽기 집단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진
행하였는데, 객관적 지문 읽기 집단과 지구온난화 적응 상황 지문 읽기 집
단 간 구분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본 실험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실제 초등학생의 수업에 빈번하게 활용되는 설명 자료를 
읽는 과정을 하나의 통제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2) 본 실험 절차
  본 실험은 2019년 4월 22일~4월 26일에 서울 H 초등학교 6학년 8학급
의 총 16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은 초등학교 각 학급의 교
실에서 담임교사가 원하는 시간에 실시하였으며, 개별로 착석한 뒤 가림판
을 사용하여 타인의 의견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한 학
급은 남녀 합반의 약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실험지를 상향적 사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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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고 처치 집단,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통제 집단의 세 집단으
로 무선 할당하여 배부하였다.
  참여자는 먼저, 실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전 동의 여부에 표시한 뒤, 
지구온난화에 대한 사전 인식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에 자신의 생각을 체크
하였다. 다음으로 상향적 사후가정 처치 집단의 경우 지구온난화 피해 사례
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사례를 적었으며, 만약 피해
를 막을 수 있었다면 현재 어떻게 되었을지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하도록 
하였다.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경우 지구온난화 적응 사례에 대
한 텍스트를 읽고 지구온난화를 이용한 좋은 점을 적었으며, 만약 지구온난
화현상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어떻게 되었을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두 처치 집단은 모두 사고과정 이후의 현재에 대한 감
정 반응을 적도록 하였다. 또한 통제 집단의 경우, 지문을 읽기 전 사후가
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분 이내로 빠르게 읽도록 유도하는 문장을 제시받
았으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문 읽기 활동을 후 읽기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확인문항에 응답하였다.
  이후 세 집단은 공통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 설문은 처치 또는 통제활동 
이후 참여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자유 서술 문항이 먼저 
주어졌으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복의지와 문제인식 및 행동의지를 측정하
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여자는 설문이 완성된 후 실험지와 설문지를 제출하였으며 실험에는 평
균 1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실험 전 실험지의 뒷내용이 앞의 답변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험지를 순서대로 작성하고, 다시 앞장으로 돌아오
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확인 문항에 대해 오답이나 무응답인 경우와 전체 
설문에 불성실한 응답으로 일관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은 무
기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학년, 거주 지역이 같았으므로 성별 이외에 참여자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45 4.62 .83
1.81 .17하향적 사후가정사고 47 4.74 .71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45 4.91 .73
.86 .43하향적 사후가정사고 47 5.11 .76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45 3.91 1.26
1.15 .32하향적 사후가정사고 47 3.83 1.34
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53 3.53 1.38
<표 Ⅳ-1> 각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Ⅳ.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지의 처치문항 또는 확인문항에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및 통제집단 중 자유서술에서 사후가정사고의 내용을 적은 20명의 자
료를 제외한 총 145명 참여자(남학생 72명, 여학생 73명)의 자료가 최종 분
석되었다. 이 중 45명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활동을 수행하고, 47명
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53명은 통제집단으로서 
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을 수행하였다.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사전 인지도와 한국의 
기후 변화 심각성 인지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 인식을 측정하여 일원배
치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세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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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설문 결과 실험 전 세 집단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지도, 한국의 기
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 집단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사전 인지도는 유의 수준 .05하
에서 F값 1.81, 유의 확률 .17 이었고,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 심각
성 인지도는 F값 .86, 유의 확률 .43 으로 각 집단 간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전 동질성 검사 3번 문항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사전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총 6개의 선택지 중 다중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선
택지는 해수면 상승, 멸종위기 생물, 길어진 여름 기간, 빨리진 개화 시기, 
한류 어종의 감소, 미세먼지 발생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점에 가까
울수록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고, 0점에 가
까울수록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세 집단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세 집단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 인식은 유의 수준 .05하에서 F값 
1.15, 유의 확률 .32로 각 집단 간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전 설문은 리커트 6점 척도로 이루어졌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인 1점
에 가까울수록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낮은 편이며 ‘매우 그렇
다’인 6점에 가까울수록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높은 편임을 의
미한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세 집단의 전체 평균은 지구온난화 인지도
의 경우 4.59점,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인지도의 경우 4.99점, 지
구온난화에 대한 태도의 경우 4.82점으로 6점 척도의 중간인 3.5점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과 한국의 기후변화 심각도 및 실천의지가 중간 값인 보통 이상의 응답을 
보인 길영재 외(2014)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특히 본 실험에서도 한국의 지
구온난화 영향에 대한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기본적
으로 초등학생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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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분석
  참여자들은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에 
45명, 하향적 사후가정사고에 47명, 통제집단인 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
에 53명이 무선 배치되었으며 실험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
과 극복의지, 문제인식 및 행동의지가 측정되었다. 앞서 제시된 것처럼 실
험 전 통제변인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사전 인지도와 한국의 기후 변화 심
각성 인지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설정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One way ANOVA)으로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인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
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
복의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 2와 같은 조건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 3,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의
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 4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과 하
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의 3개 집단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객관식 설문 문항은 중간점이 없는 리커트 6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모든 
데이터 분석에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 23.0을 사용하였다.
1) 가설 1 -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감정
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처치집단은 실험 
후 이루어진 설문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간단하게 적도록 하였다. 이후 
















<표 Ⅳ-2> 사후가정사고 처치 유형별 감정적 반응 비교
List)를 참고하여 참여자의 응답을 긍정적인 감정 반응과 부정적인 감정 반
응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카이제곱 분석 하였다. 
*p<.01 
**0셀(.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으로 나타나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와 감정
적 반응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가설은 채택되었다. 구
체적으로, 카이제곱 값은 56.63이고,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를 한 집단의 참여자는 36
명이 긍정적 감정 반응을, 11명이 부정적 감정 반응을 보였으며 상향적 사
후가정사고 처치를 한 집단의 참여자는 45명 모두 부정적 감정 반응을 보
였다. 이로써 ‘지구온난화에 대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활동을 한 참
여자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를 한 참여자보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긍정적 감정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는 하위 가설 역시 채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Ⅱ장에서 논의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까닭을 
추론하여 보았다. 첫째,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는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
고,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였을 것이다(Markman 
et al., 1993). 사후가정사고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상적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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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추론을 함으로써(허태균, 2002) 이를 현실과 비교하여 대비효과를 
발생시킨다(Roese, 1997). 즉, 현실보다 더 나쁜 상황을 상상하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상대적으로 현실에 대해 만족과 안도와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보다 더 나은 상황을 상상하는 상향적 사
후가정사고는 상대적으로 현실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학생들의 감정 반응 서술을 보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후 긍정적 감정 중에서도 ‘기쁨’, ‘안심’, ‘만족’, ‘다행’과 
같은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후 부정적 감정 
중에서도 ‘두려움’, ‘후회’, ‘걱정’과 같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인과관계 추론
을 통해 느낀 것으로 보이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둘째, 사후가정사고 
처치를 위해 주어진 선행사건이 참여자의 감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런 처치가 주어지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주로 상향적 사
후가정사고를 떠올리며 하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Roese, 2005). 따라서 사후가정사고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실험 
상황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생성되도록 긍정적인 
상상의 여지가 있는 부정적 선행사건이 짝을 이루도록 하고, 하향적 사후가
정사고의 생성을 위해 부정적인 상상의 여지가 있는 보다 긍정적인 선행사
건이 짝을 이루도록 실험과정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선행
사건의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는데 사후가정사고의 인과적 특성 상 선행사
건의 감정적 경향 또한 그 사후가정사고에 포함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후에 11명의 참여자가 부정적 감정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선행사건으로 주어진 지구온난화 적응 사례가 참여
자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로만 다가오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여자
들의 사전 설문 답변을 통해 ‘지구온난화’라는 주제에 대한 사전 인식이 전
반적으로 부정적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실험 후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자유서술에서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나중에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면 너무 끔찍할 것 같다.’ 등의 
답변이 적지 않았던 점을 통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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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발생시키는 부정적 감정과 하향적 사후가정사고가 
발생시키는 긍정적 감정이 지구온난화 교육에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는 아
직 확인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정이 토대가 되는 지구온난
화 극복의지에 있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가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하
였다. 또한 예비 실험을 통해 특히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를 받은 집단
에서 자유서술에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쌀을 
못 먹을 것 같다.’ 등의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관한 응답이 빈번하게 등장
하는 것으로 보아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에 도
움이 될 것이라는 추론을 하였다.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가정
사고는 각각 감정과 미래에 대한 동기 사이의 교환관계를 지니므로 어느 하
나가 절대적으로 이익 또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두 사고과정이 
지구온난화 주는 다각적인 교환효과를 다음 절에서 이어 살펴보았다.
2) 가설 2 -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복
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극복의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세 집단은 설문 문항 1
번의 지구온난화 극복의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극복의지 문항은 ‘지구온난화
로 인한 문제는 조금만 노력을 들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에 리커트 6
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극복의지가 낮고, 6점에 
가까울수록 극복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극복의지 측정 문항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뒤 Scheffe 분석으로 사후검증
























<표 Ⅳ-3>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복의지 점수 비교
*p<.05
  그 결과, 세 집단 중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이 상향적 사후가정
사고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복의지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평균은 
4.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평균은 3.87점, 
통제 집단의 평균은 3.62점으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평균과는 
0.7점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Scheffe 분석 결과, 지구온난화 극
복의지에 대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2인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극복의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되었으며, 하위 
가설인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및 지구온
난화 지문 읽기 활동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복의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도 채택되었다. 
  앞서 살펴본 가설 1의 실험 결과에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은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에 비해 보다 긍정적 감정 반응을 나타내었
다. 이는 “악조건을 이겨 냄” 또는 “회복”을 뜻하는 극복의지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9. 3.), 긍정적 마음가짐을 토
대로 하는 극복의지 역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일으키는 긍정적인 감정 
반응의 연속선상에 있는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향적 사후가정사
고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설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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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려했던 것처럼 제시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의 선행사건인 지구온난화 
적응 사례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제집단이 읽은 지구온난화 
지문에는 ‘지구온난화’라는 주제가 지닌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온실효과
에 관한 장단점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
화에 대한 적응 실패 사례를 읽은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크지 않는 것을 보아 ‘지구온난화’라는 주제 자체가 
지닌 부정적인 인식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 집단이 모두 리커트 6점 척도의 평균인 3.5점 이상
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를 한 
집단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보다 0.7점 높은 4.57점을 나타낸 
것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복의지를 향상시키
는데 있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가설 3 -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을 확인하기 위해 세 집단이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대한 각기 다른 분야의 인식 수준을 묻는 설문 2, 3, 4번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제인식 문항은 건강 위협도, 사회적 영향 인식, 심각
성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리커트 6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그 중 2
번 건강 위협도 문항과 3번 사회적 영향 인식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문
제인식 수준이 낮고, 6점에 가까울수록 문제인식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4번 심각성 인식 문항은 ‘지구온난화는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가까울수록 문제인식 
수준이 높다고 보았으며, 6점 ‘매우 그렇다’에 가까울수록 문제인식 수준이 























































<표 Ⅳ-4>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 점수 비교
여 결과를 도출한 뒤 Scheffe 분석으로 사후검증을 하여 각 집단 간의 유의
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p<.05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 설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 건강 위협도
와 사회적 영향 인식에 관련된 2, 3번 문항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묻는 4번 문항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점수가 낮을수록 더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 인
식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평균은 
1.71점이었으며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평균은 2.38점, 통제 집
단의 평균은 2.17점으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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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또한 유의 확률이 .002로 집단 간 심각성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고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평균이 하향
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및 통제 집단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다. 그러나 설문 문항 2, 3번에서는 유의 확률이 모두 0.05이상의 수치를 
보여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 위협도를 묻는 
2번 문항의 경우를 보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평균이 5.09점,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평균이 4.79점, 통제 집단의 평균이 4.92
점이며, 사회적 영향 인식을 묻는 3번 문항의 경우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
치 집단의 평균이 5.07점,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평균이 4.83점, 
통제 집단의 평균이 4.96점을 나타냈다. 이 두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
지만 평균 점수 상으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이 가장 높은 문제인
식을 보이며 통제집단,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순서로 낮은 문제인
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4번의 심각성 인식 문항과 집단 간 인식 수준
의 순서는 동일했지만 평균 수치가 5점 내외를 나타내며 매우 상향화 된 
결과임을 알 수 있는데, 사전 설문 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 문항
의 결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5점 내외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는 점과 
78%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이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길영재 외(2014)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보았다. 상향
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심각성 인식 수준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의 동기유발과 미래 준비적 성
격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 인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 및 문제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
로 상향화 되어 있는 까닭에 문제인식을 측정하는 다른 구성요소에 있어 이
러한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가설 3 ‘사후가정사고
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설문 문항 
2번과 3번은 김수지(2015)의 요인분석에 의해 ‘기후변화 위협 인식’ 요인으
로 명명되었고, 설문 문항 4번은 ‘기후변화 발생 가능성 인식’ 요인으로 명





























<표 Ⅳ-5>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의지 점수 비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4번 문
항은 ‘기후변화 발생 가능성 인식’ 중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해
당하는 문항이므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상향적 사후
가정사고 처치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및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인식 수준을 끌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가설 4 -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
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의지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세 집단이 총 6개의 행동의지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행동의지 측정 문항은 각기 대중교통 이용, 재
활용 종이 문제집 사용, 전기 절약의 완화행동에 관한 3 문항과 미세먼지 
대처, 응급조치 학습, 날씨적응의 적응행동에 관한 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행동의지를 묻는 모든 문항은 리커트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행동의지가 낮고, 6점에 가까울수록 행동의지가 높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동의지 측정 문항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뒤 Scheffe 분석으로 사후검증을 하여 각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그 중 9번 문항은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Dunnett 






















































































  사후가정사고 처치 유형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의지 분석 결과, 
문항에 따라 세 집단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문
항 6번과 10번은 집단 간 평균차이는 존재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
었고, 그 외의 설문 문항 5번, 7번, 8번, 9번에서는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존재하였으므로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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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번 대중교통에 관한 완화 행동의지의 유의 
확률은 .001, 7번 응급조치 학습에 관한 적응 행동의지의 유의 확률은 
.002, 8번 재활용 종이 사용에 관한 완화 행동의지의 유의 확률은 .00, 9번 
전기절약에 관한 완화 행동의지의 유의 확률은 .004로 모두 유의 수준 .05
하에서 집단 간 결과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cheffe 분
석 결과 5번, 7번, 8번 문항에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
며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Dunnett T3 분석으로 사후
검증을 한 9번 문항 역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이 나머지 두 집
단에 비해 높은 행동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은 6번 문항과 10번 문항 역시 평균은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
치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통제 집단과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평
균 점수가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따라 하위 가설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상
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와 지구온난화 지문 읽
기 활동보다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행동의지를 향상시킬 것이다.’는 부분
적으로 채택되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의지에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이 나머
지 두 집단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후회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지만 이러한 감정
은 한편으로 긍정적인 동기와 미래 행동의 준비로 이어진다(Markman et 
al., 1993). 또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일어났을 수 있는 보다 나은 상황
을 상상함으로써 개선된 상황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든다(Roese, 
2005).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의 이러한 점이 처치를 받은 참여자로 하여금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의지를 높이도록 하는 동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
는 앞서 분석했던 가설 2의 극복의지와 비교하여, 극복의지는 긍정적 감정
이 바탕이 되는 “할 수 있다.”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경우이지만, 행동의지는 













1 3.99 4.02 1.48 1.26 -.18 .86
2 4.89 4.90 1.16 .90 -.49 .63
3 4.90 5.00 .97 .90 -.63 .53
4 2.06 2.14 .95 .93 -.52 .60
5 3.83 3.66 1.31 1.35 .80 .43
6 3.72 3.51 1.51 1.27 .93 .36
7 3.31 3.56 1.32 1.25 -1.17 .25
8 3.57 3.66 1.32 1.24 -.42 .68
9 4.54 4.93 1.21 .98 -2.12 .04*
10 4.85 4.68 1.38 1.22 .75 .46
<표 Ⅳ-6> 성별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 점수 비교
정이 바탕이 되는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경우로 보인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행동의지가 실제 행동 실천으로 연결된다는 점
을 고려하면 지구온난화 교육에서 주는 의의가 상당하다. 상향적 사후가정
사고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감정과 미래 행동에 대한 동기에서 각각 이
익과 손해를 교환하는 교환관계를 이루는데, 지구온난화 교육에 있어서는 
실제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의지를 향상시키는데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주는 영향이 보다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Skamp et al.(2007)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신념과 행동의지 간의 일관성
을 알아보기 위해 6~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
으로 학년 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신념과 행동의
지 수준이 높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후가정사고 전후의 지구온난화 태도




  위의 표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완화 행동의지를 묻는 설문 문항 9번에
서 유일하게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확인되었다. 9번 문항은 유
의 확률 .04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완화 행동의지의 남자 평균 점수가 
4.54점이며, 여자 평균 점수가 4.93점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사후가정사고 
처치 유형별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극복의지와 문제인식 수준에는 남녀 성별 
차이가 없었으며, 행동의지에 있어 극히 일부분 여자 참여자가 남자 참여자
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kamp et 
al.(2007)의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가 높다
는 결과와 어느 정도 상응하기도 하나 사후가정사고 처치 등의 여러 이유로 
완전하게 일치하는 결과로는 볼 수 없었다.
5) 자유서술 분석
  앞서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사후가정사고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이전에 처치 또는 통제 활동 직후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보고자 자유서술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무응답 2명을 제외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43명, 4명을 제외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
단 43명, 3명을 제외한 통제집단 50명의 자료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별도로 어떤 점에 대해 적어야 하는지 안내된 바는 없었으나 세 집
단의 자유서술 응답에서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도출된 반응은 처치 내용에 
대한 자신의 감정 상태 또는 평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 지구온
난화에 대한 행동의지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다.
  먼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중 긍
정적인 감정에 대한 응답은 없었으며, 부정적인 감정 서술 응답이 16명으로 
집단의 응답의 약 37.2%를 차지했다. 응답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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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리나라에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미친다니 놀랍고 또 너무 빨리 진행되
어서 두렵고 떨린다.
ㆍ현재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라지지만 미래에는 더 많은 것이 사라질 것 
같아서 조금 두렵다.
ㆍ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은 게 후회된다.
ㆍ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
다.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응답과 부정적
인 감정에 대한 응답, 그리고 이 둘을 모두 적은 응답이 존재 했는데 이 중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응답자는 16명으로 집단의 약 37.2%를 차지했으며 
응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지구온난화를 이용해서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
ㆍ과일재배에 성공해서 다행이다.
ㆍ지구온난화가 일어나도 온난화의 장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
람들의 행동이 대단한 것 같다.
ㆍ지구온난화를 이용하여 열대과일 재배와 북극이 녹는 것을 이용한 북유럽
과의 무역항로를 개척한 것에서 지금 환경에 만족한다.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응답 중에는 9명(약 21%)이 부정적 감정 
상태의 응답을 하였다.
ㆍ지구온난화가 걱정되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ㆍ아무리 지구온난화가 좋은 영향을 가져온다고 해도 지금처럼 지구온난화
가 심해진다면 지구에 재앙이 올 거라는 후회가 든다.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에서는 긍정과 부정적 감정 상태를 함께 적
은 9명(약 20.9%)의 응답이 있었는데 다른 두 집단에서는 이와 같이 두 감
정 상태가 모두 드러난 경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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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좋지만 온난화가 심해져 걱정된다.
ㆍ열대 지역에 나는 과일을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
이 덜 들어 좋은데 북극에 빙산이 녹아 북극 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지니 
슬프다.
ㆍ이익만 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너무 행복할거 같다. 하지만 지금은 즐겁
지만,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 나의 기쁨을 누르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답변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인 상태에
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에 의해 발생된 긍정적인 감정이 혼재하여 나
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 및 평가적 반응을 적은 답변은 총 34명의 자료로, 상향적 사후가
정사고 처치 집단의 16명에 비해 유독 많았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주어진 사후가정사고 활동 간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생
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제 집단에서
는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적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사후
가정사고가 지문 읽기 후 확인 질문에 응답하는 활동에 비해 실험 참여자로 
하여금 더욱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후가정
사고가 이끌어 내는 감정적 반응의 방향은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가 각각 다른 것으로 보인다.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에서는 9명(약 20.9%)의 참여자가 지구온
난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ㆍ지구온난화가 심한 것을 알게 됐고, 자연 속에 사는 생물들이 불쌍하다.
ㆍ지구온난화가 심각해져 북극의 빙하가 20~30년 후에 전부 녹아내린다는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ㆍ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 때문에 동식물과 인간이 이렇게 고통 받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었다.
- 73 -
또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에서는 3명(약 7%)의 참여자가, 통제 
집단에서는 7명(14%)의 참여자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서술하였는
데 이 세 집단 간의 반응 정도에 따른 순서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통제 집단-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으로 설문 문항 4번의 ‘심
각성 인식’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의 행동의지에 대한 서술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에 대한 당위적인 서술이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응답
되었다. 상향적 사후가정 사고 처치 집단에서 이러한 반응은 17명(약 
39.5%)의 참여자의 답변에서 나타났다.
ㆍ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노력해야겠다.
ㆍ나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돕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다.
ㆍ내가 힘이 있다면 온난화를 위해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노력
을 할 것이다.
ㆍ우리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야 한다.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에서는 7명(약 16.3%)의 참여자가 지구온난
화에 대한 행동의지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ㆍ지구온난화는 좋지 않지만 그것을 좋게 이용하니 기쁘다. 하지만 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
ㆍ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해 알기 위해 노력하자.
ㆍ우리가 앞으로는 지구온난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하
고, 현재 지구온난화를 막고 계시는 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응답 중 6명에 해당하는 약 14%의 참여
자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자는 완화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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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적응에 대한 서술을 하였는데, 이는 주어진 지구온난화 적응 사례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이전에 몰랐던 지구온난화 적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인지하게 된 결과로 보인다.
ㆍ우리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고, 이미 심해진 건 긍정적으로 생
각하고 그것을 이용한다.
ㆍ지구온난화가 나쁜 줄 알았는데 그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하향적 처치 집단에서 나온 지구온난화에 대한 완화 및 적응 행동의지 답변
을 종합하면 13명(약 30.2%)의 참여자가 지구온난화의 행동의지에 대해 서
술하였다. 아울러 통제 집단에서는 10명의 참여자(20%)가 지구온난화 행동 
의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외에 지구온난화 적응 행동이 제시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중 7명(약 16.3%)의 응답에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 행동에 참여하는 것
을 지구온난화 완화 행동에 소홀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
를 들어 ‘열대과일 재배와 북극항로 개척은 좋은 일이지만 온난화를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불만이 있다.’, ‘지구온난화를 줄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을 이용하지 말
고,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등의 답변
은 초등학생인 참여자들이 지구온난화 적응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여 지구
온난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을 양립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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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으나 아직 교육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의 사례와 전략을 포함시키고,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는 높지만 교육적 적용은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사후가정사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험 연구를 수행하
였다.
  지구온난화는 명백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앞으로 수세기 이상 지
속될 것이다(기상청, 2015).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의 관심은 지구온난화현
상의 원인이 되는 온실기체의 감소 노력에 머물러 있었으며, 갈수록 심각해
져 가는 지구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다. 지
구온난화의 영향은 매년 강도가 세지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인간 생
활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지구온난화 
완화 행동만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 행동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완화와 적응, 두 대응 전략에 대한 교육 연구가 균형 있게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지구온난화 적
응 교육에 대한 강화가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완화 교육과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일부 
학생들이 자유서술 문항에 표현하였듯,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 교육이 완
화 교육으로부터 노력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진다면 우
리는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적응과 완화, 두 대응전략은 함께 수행되어져야할 상호 보완적 관계
이며, 이 점은 지구온난화 교육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가정사고의 유형 중 결과의 비교 방향에 따라 나뉘는 상향적 사후가
정사고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동기와 정서 측면에서 상호 교환 관계를 
지닌다. 즉,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과거의 선행사건을 정신적으로 되돌림으
로써 현실보다 더 나았을 가상의 상황을 상상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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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다시 현실로 되돌아왔을 때 상대적으로 후회와 걱정과 같은 부정적
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단기에 사라지며 
상상을 통해 접한 더 나은 상황은 미래 행동의 동기가 된다. 반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과거의 선행사건을 정신적으로 되돌려봄으로써 현실보다 더 
안 좋은 가상의 상황을 상상하도록 한다. 이러한 가상 상황을 현실과 비교
하는 정신적 활동은 현실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쁨과 만족, 안도와 같은 긍
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에서의 이익은 미래에 
대한 준비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끔 만들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두 사후가정사고의 특성을 적용한 실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
육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의 미래 행동 준비 및 동기부여 기능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은 실
험 직후 감정 반응 문항에 대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는 감정적으로 손해인 듯 보이지만 본 연구의 감정 측정 
문항과 자유 서술을 참고하여 보면, 유발된 감정이 미움과 혐오 등 비교육
적 감정이 아닌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과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아쉬
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주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지며, 궁극적으로 지구온난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행동의지를 향상시키는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향적 사후
가정사고는 지구온난화 교육에서 학생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가상의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수업의 주된 목표가 행동의 실천이 될 때 보다 효
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통한 문제
의 심각성 인식과 미래 행동에 대한 준비는 각종 사회적 이슈 및 환경 문
제와 행동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타 지리 교육 주제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리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를 통해 지리 교육의 일례를 다룸으로써 지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를 전반적인 지리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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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에 있어 지구촌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빈곤 문제, 테러리즘, 
인권문제 등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 전 인류의 당위적인 문제(이태주․김
다원, 2010)에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향적 사
후가정사고는 그 활용에 있어 부정적 감정이 동반되므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문화적 주제에 대한 활용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사용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유발하는 긍정적 감정 유발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은 실
험 직후 감정 반응 문항에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
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의 효과로 감정적 이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유발되는 만족과 기쁨 등의 긍정적 감정 반응은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무력감을 완화시키고, 극복의지의 향
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하향적 사후가정사고의 감정적 효
과는 미래 행동에 대한 동기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
향적 사후가정사고의 경우, 지구온난화 교육에서 문제 인식 수준이 극도로 
높아 되려 지구온난화에 대한 무력감 및 실패감이 형성되는 경우나 지구온
난화에 대한 정의적 측면을 목표로 하는 수업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 개선이나 특정 문화
에 대한 편견 감소 등 긍정적 감정 유발 효과로 대상에 대해 각인된 부정
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로 들어, Wang 
et al.(2017)의 연구처럼 실제 여행 후 여행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
성된 경우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학습 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특정 문
화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키기 위해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감정적 
효과 및 동기부여 기능에서 둘 중 하나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지 않으며 각
기의 효과를 상호 교환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교육적 활용에 있어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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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고의 특성을 명확히 알고 교육적 목적에 따라 적절한 사후가정사고의 
유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가정사고는 우리의 일상에
서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발문이나 
자료 등을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상상이라는 흥미로운 사고과정으로 
학생들에게 다각적인 관점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가정사고는 아직
까지 교육연구 분야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으며, 특히 실험으로 연구된 경
우는 더욱 드물다. 또한 타 분야에서도 하향적 사후가정사고의 감정적 효과
를 입증한 실험은 다수 있으나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의 동기적 효과를 증명
한 실험은 찾기 어렵다. 이는 미래 행동 측정의 곤란도 탓인 것으로 보이는
데,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이지만 이를 행동의지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후 연구가 지속된다면 사후가정사고
가 교육현장에서 더욱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될 것이라 기
대한다. 
  지리 교육은 자연 환경 및 인문 환경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지리
적 현상과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공간에서 펼쳐지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능력을 기르는 교과로서(교육부, 2015) 전 세계 곳곳에
서 발생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 교육은 사회 교육과 과학 교육, 환경 교육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는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글로벌 스케일의 
협약과 국가 스케일의 거시적 대책, 더 나아가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지역 
스케일의 실천 등 학생들의 수준과 교육 범위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적으로 다뤄나가야 할 고유한 지리 교육 영역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현 초
등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지구온난화현상의 단순한 제시를 넘어 충분한 관찰
과 탐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김선미․남영숙, 2016) 이러한 노력
은 궁극적으로 지리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지리적 사고력의 함양(전재원, 
2019)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지리 영역의 성취기준에 제시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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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대다수는 ‘분석하다’와 ‘이해하다’에 편중되어 있으며(전재원, 2019), 
초등 사회교과서의 지리단원은 고차적 사고력이 아닌 텍스트 명시적 질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박재철․남상준, 2017).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사후가정사고의 활용을 하나의 교육 방안으로서 제안한다. 사후가정사고는 
인과 추론을 통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상상을 통
해 다른 관점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현실과 비교함으로써 평가적 사고
를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그 편의성으로 인해 지리 교육의 텍스트뿐만 아
니라 교사의 질문으로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글로벌 이슈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지역 현안까지 스케일의 제한 없이 다양한 지리 교육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가치가 높다. 따라서 충분한 교육적 고려와 계
획으로 사후가정사고를 지리 수업에 적용시킨다면 보다 영향력 있는 생각 
세계의 지리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곧 보다 살기 좋은 삶터를 만들
어 나가는 “이타적 지리학”을 구현하는데(류재명, 2011) 한걸음 더 나아가
는 일이 될 거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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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사막화와 미세먼지, 강력한 태풍, 장기간의 
폭염과 가뭄, 생물종의 변화와 멸종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이상 현상
을 매년 휘몰아치듯 맞이하고 있다. 이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는 당사국의 공동 노력을 통해 온실기체를 저감하는 등의 지구온난화 완화 
전략과 함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적응 전략도 그 비중을 동등하게 하여 강
조하는 추세이다. 이는 전 지구적인 노력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온실기체를 
산업혁명 이전의 수준으로 수렴시켜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의 영향이 수백 
년 이상 지속되리라는 과학적 예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
책과 연구가 지구온난화의 완화에 집중되어 있던 까닭에 아직 지구온난화 
적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연구가 그와 동등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지구온난화 교육에 있어서 완화와 적응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편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제시문과 태도 측정 문항에 적응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교육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사후가정사고를 적용하여 그 교
육적 효과와 활용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
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
치 활동을 한 참여자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활동을 한 참여자보다 지
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긍정적 감정 반응을 보일 것이다.’는 하위 가설을 입
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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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극복의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에 하위 가설로 ‘지구온난화에 대
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및 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복의지를 향상시킬 것이다.’를 설
정하고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인 하위 가설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는 하향적 사
후가정사고 처치와 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
인식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를 설정하고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넷째,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의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에 하위가설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
치는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와 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보다 지구온난
화 대응에 대한 행동의지를 향상시킬 것이다.’를 설정하고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네 가설을 검증하고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8개 학급 학생
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은 각 학급별로 이루어졌으며 
학급 내에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
단, 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의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사전 동질성 
검사-실험 처치 또는 통제 활동-설문 응답’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에 따라 지
구온난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카이제곱 분
석 결과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자유 서술 문항에서의 응답 분석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활동은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활동보다 긍정적인 감정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분석과 자유 서술 문항의 응답 모두 상향적 사
후가정사고 처치의 경우 긍정적 감정 반응은 없었으며, 하향적 사후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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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처치의 경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모두 확인되었으나 긍
정적인 감정 반응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지니고 
있던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지만 하향적 사후가정사고에 의
한 대비효과(Roese, 1997)가 현실에 대한 안도와 만족 등의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발생시키며 감정이 전환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복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세 집단 중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평균은 4.57점으로 가장 극복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
음으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평균이 3.87점, 통제 집단의 평균
이 3.62점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루어진 Scheffe 분석을 통해서도 하향적 사
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는 상향적 사
후가정사고 처치 및 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
복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악조건을 이겨 냄” 
또는 “회복”처럼 긍정적인 감정에 의해 촉발되는 극복의지의 경우 하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일으키는 긍정적인 감정 반응이 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 
수준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
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의 동기유발과 미래 준비적 성격이 지구온난화에 대
한 문제 인식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제 결과
에서는 ‘기후변화 위협 인식’ 요인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 2, 3번에서 세 집
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지구온난화에 대
한 심각성 인식’ 측정 문항인 설문 문항 4번에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평균이 1.71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음으로 
통제 집단의 평균이 2.17점,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평균이 2.38
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Scheffe 분석 결과를 통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수준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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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길영재 외(2014)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우리
나라 초등학생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화 
되어 있어 사후가정사고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 변별력이 크지 않았
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설문 문항 4번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과 자유 서술 문항에서도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
단의 참여자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많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향적 사후가정사고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넷째, 사후가정사고의 유형별 처치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의지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향적 사
후가정사고 처치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또는 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보다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행동의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6개의 완화와 적응 행동의지 설문 문항 중 총 4개의 
문항에서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 중 등분산이 가정된 3
개의 설문 문항은 Scheffe 분석 결과 모두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
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으며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9번 문항 역시 Dunnett T3 분석을 통해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높은 행동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와 일관되게, 자유 서술에서도 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집단의 참여자가 가장 많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행동의지
를 담은 표현이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열거하는 응답을 하였다. 즉, 상향
적 사후가정사고가 동반하는 후회와 아쉬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미래에 
대한 준비 행동으로 이어지는데(Markman et al., 1993) 본 연구의 경우 지
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대한 행동의지의 향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
울러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이 행동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O'connor et al.(1999)과 김현정 외(2014)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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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한정되
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표본이 우리나라의 타 지역이나 타 학
교 급 학생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
상의 범위를 넓히고 무선 표집을 하여 보다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확보된 
표본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의 수는 10문항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예비 실험 후 담임교사와 전
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초등학생이 집중할 수 있는 문항 수는 10문
항 내외라는 점을 반영한 까닭이다. 그러나 10문항 내에서 지구온난화에 대
한 극복의지와 문제 인식, 행동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도구의 범위가 매
우 한정되었고 그 중에는 한 요인 내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문
항도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검사도구와 여러 문항으
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사건과 사후가정사고 유도 질문을 하나의 절차
로 포함시키며 선행사건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후가
정사고는 일련의 인과적 추론 과정을 포함하는데, 상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주로 부정적 사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하향적 사후가정사고는 자
연적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으나 주로 긍정적 사건 이후에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의 사후가정사고를 발생시키기 위해 성격이 
다른 각각의 선행사건을 먼저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사건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검사의 결과와 사후가정사고 유도 질문이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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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제 집단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통해 선행사건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보다 정확한 실험 결과를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
는 동일한 선행사건 하에서 유형별 사후가정사고 처치가 이루어지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 등의 한계로 사후가정사고의 두 유형인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가정사고에 대해서만 실험을 실시하였
다. 그러나 구조에 따라 구분되는 추가형 사후가정사고와 삭제형 사후가정
사고 및 초점에 따라 구분되는 자기 중심 사후가정사고와 외부 중심 사후가
정사고도 각기 연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사후가정사고
의 다양한 유형을 교육 분야의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하여 
사후가정사고의 교육적 활용 범위를 넓혀가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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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두은미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빠짐없이 답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설문의 결과는 연구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
며 여러분의 신분이 알려지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설
문은 절대 여러분의 성적에 관련되지 않으니 편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응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 번 다음 장으로 넘어간 뒤에는 다시 앞으로 넘
길 수 없으며 설문지를 순서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총  다섯 쪽)
여러분의 응답은 지리 교육 연구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1. 사전 설문
                                                
< 설   문   지 >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 본 설문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네, 동의합니다               ②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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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평소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문항을 읽
고, 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세요.
1. 귀하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모르고 있다  모르겠다     들어는 봤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자세히 알고 있
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다음 지구온난화의 영향 중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에 모두 ∨표 해주세요.
□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 기후변화에 약한 멸종 위기의 생물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
□ 더워지고 길어진 여름
□ 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짐
□ 차가운 물에서 살던 물고기가 우리 바다에서 사라짐
□ 자주, 심각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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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현상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지구의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의 
양이 늘어나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이 현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긍정적인 혜택을 얻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로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더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던 망고, 바나나, 패션플루트 등의 열대과일의 재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우리나라와 북유럽을 잇는 북극항로(뱃길)를 
개척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북극 관광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며, 무역으
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열대과일을 재배할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우리는            
                                                                  .
만약 빙하가 녹은 북극항로를 개척할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우리는  
                                                                 .
부록 2. 지구온난화 적응 과제(하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 다음은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설명과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시 및 이에 대한 생각 입니다.
1. 위 글에서 지구온난화를 이용한 좋은 점을 찾아 써 봅시다.
2. 만약 사람들이 지구온난화현상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1번과 
같이 현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 이 글을 읽으면서 현재 지구온난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
동에 대해 내가 느낀 감정을 간단히 적어봅시다.
(기쁨, 슬픔, 만족, 후회, 편안함, 두려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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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현상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지구의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
의 양이 늘어나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
으로 인해 폭염, 한파, 가뭄, 홍수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차가운 동해 바다에서 살던 명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너무 심하게 명태의 새끼를 잡아들
인 까닭입니다. 또한 태풍, 홍수, 벌레 등으로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 
역시 지구온난화로 인한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만약 동해에서 명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
만약 따뜻한 날씨로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
부록 3. 지구온난화 적응 과제(상향적 사후가정사고 처치)  
                             
※ 다음은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설명과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시 및 이에 대한 생각 입니다.
1. 위 글에서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막지 못한 경우를 찾아 써 봅시다.
2. 만약 사람들이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면, 
1번과 같이 현재 우리가 입는 피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 이 글을 읽으면서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막아내지 못한 경우에 
대해 내가 느낀 감정을 간단히 적어봅시다.
(기쁨, 슬픔, 만족, 후회, 편안함, 두려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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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에서 나온 빛 에너지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일부는 반사되
어 우주로 내보내지고, 나머지 50% 정도의 햇빛만이 지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때 지표에 흡수된 빛 에너지는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지게 됩
니다. 내보내진 적외선은 반 정도는 우주로 빠져나가지만 나머지는 구름, 
수증기,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기체에 흡수되거나 다시 지표로 되돌
려집니다. 이와 같은 온실효과는 지구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 지
구생태계를 위해 필요합니다. 만약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는 화성처럼 
낮에는 햇빛을 받아 수십 도 이상 올라가지만 반대로 태양이 없는 밤에
는 영하 100℃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효과 자체가 지구온
난화현상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온실효과를 이끌어내는 기체들이 늘어나면
서 지구온난화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록 4. 통제집단(지구온난화 지문 읽기 활동)
※ 다음은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설명과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시 및 이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래 글을 1분 이내로 빠르게 읽고 바로 다
음 장의 설문지에 답해주세요.
- 위 글에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효과를 무엇이라고 합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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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공통설문(지구온난화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지)
※ 위 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 다음은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한 문항
씩 꼼꼼히 읽고, 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세요(1~10번).
1.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는 조금만 노력을 들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지구온난화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지구온난화는 사회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지구온난화는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나는 시간이 두 배 이상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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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원래 밖에 나갈 계획을 세웠더라도, 미세먼지 수치가 낮지 않은 날
에는 외출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나는 놀 시간을 줄이고 폭염이 발생할 때 필요한 응급조치법을 공부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가격이 두 배 더 비싸더라도, 재활용 종이로 만든 문제집을 살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나는 귀찮더라도, 쓰지 않을 때는 매번 전기제품의 코드를 콘센트에서 
뽑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쌀쌀해진 날에는 덜 예쁘거나 덜 멋지더라도 
두꺼운 옷을 입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끝.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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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Counterfactual Thinking 
on Attitudes t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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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are expected to become more wide-
spread and prolonged,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global warming has 
become a global emphasis on the survival of mankind. In this study, 
the proposed method to improve attitudes toward global warming is 
two types of counterfactual thinking: upward counterfactual thinking 
and downward counterfactual thinking. Counterfactual thinking is the 
mental assumption of alternative events that did not happen unrealisti-
cally after an event, such as "if ... did (or did not) ..." At this time, an 
upward counterfactual thinking imagines a better alternative than an 
actual outcome, and a downward counterfactual thinking assumes a 
worse alternative than the actual outcome. In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upward counterfactual thinking will improve the level of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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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lobal warming problem and willingness to act, and it is assumed 
that downward counterfactual thinking will cause a positive emotional 
response to global warming and willingness to overcome it. 
  In order to confirm this, the 6th grade students of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upward counterfactual 
thinking group, downward counterfactual thinking group, and control 
group. As a result, the downward counterfactual thinking group showed 
more positive emotional response than the upward counterfactual think-
ing group. Also, in the will of overcoming the global warming, the 
group of downward counterfactual thinking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group of upward counterfactual thinking group and 
control group. On the other hand, in the level of perception of global 
warming problem, the upward counterfactual thinking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score in the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global 
warming' factor than the downward counterfactual thinking group and 
the control group. Lastly, in the willingness to act, the results of the 
upward counterfactual thinking group were partially higher than those 
of the downward counterfactual thinking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us, it can be seen that the upward and downward counterfactual 
thinking are helpful in improving attitude toward global warming in 
different factors.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importance of adaptation 
in global warming education. The two strategies of global warming, 
mitigation and adaptation, are complementary, suggesting that more 
balanced research and education is needed in the future.
keywords : counterfactual thinking,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global 
warming,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global warming, willingness 
to act, emotional response, willingness to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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